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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fKinshipTerminologyinJejuIsland

Kim,MiJeong

Departmentof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ungbukNationalUniversity

Cheongju,Korea

SupervisedbyProfessorCho,Hang-Bum

Abstract

ThereareuniquefeaturesinJejuIslanddialect.ThisisbecauseJejuIslandhad

beenisolatedforalongtime.Itsdialecthaswordforms,suchas‘하르방,할망,아

방,어멍’,whicharedifferentfrom Koreancentraldialectandalsoitsfunctionsand

usagesareunique.Thecultural,historicalandgeographicalfeatureshavebeen

reflectedinthewordforms.

ThispaperisaboutthecomparativeanalysisbetweenkinshipterminologyinJeju

IslanddialectandKoreancentraldialect.Throughastudyonexistentialaspects

andmetamorphosisesofJejuIslanddialect,Iknow thatitskinshipterminologyis

similartoKoreancentraldialect.Howeveritspeculiarmeaningandcharacteristics

aredifferentfrom Koreancentraldialect.Thisisbecausetheculturalandsocial

factors are different.Expecially Jeju Island has its own environment and

geographicalposition.

AstudyonkinshipterminologiesinjejuIslanddialectisasfollows.

(1)Therearekinshipterminologiessuchas‘성펜궨당,외펜궨당,시궨당,처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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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etc.whichmean[親戚].Thereiskinshipterminologysuchas‘궨당’inJeju

island.ItisadialectofKoreancentraldialect‘권당’.

(2)Therearekinshipterminologiessuchas‘아벰,아방,아바지,아바님’etc.which

mean[父]and‘아방’isusedingeneral.‘아방’lakesthenewkinshipterminology.

(3)Therearekinshipterminologiessuchas‘어멤,어멍,어마니,어마님’etc.which

mean[母]and‘어멍’isthemostusedword.‘어멍’alsolakesthenew kinship

terminology.

(4)Therearekinshipterminologiessuchas‘하르비,하르방,하르바지,하르바님’

etc.which mean [祖父].‘하르방’hasarepresentativecharacteristicofkinship

terminology in reference to [祖父]in Jeju Island.‘하르방’is used kinship

terminologyaswellasacommonword.‘돌하르방’isarepresentativeword.

(5)Therearekinshipterminologiessuchas‘헬미,할멤,할망,할마니,할마님’etc.

whichmean[祖母].‘할망’isthemostusedword.Itisusedasananothernamein

alegendandatale,anditgivesusfriendness.

(6)Therearekinshipterminologiessuchas‘큰아방’and‘삼춘’whichindicate[伯

叔父].‘삼춘’iswidelyusedinadditiontokinshipterminology.

(7)Therearekinshipterminologiessuchas‘고모’whichindicates[姑母].Its

meaningisthesameasKoreancentraldialect's.

Besidestherearekinshipterminologiessuchas‘성’and‘아시’whichmean[兄弟],

kinshipterminologiessuchas‘오라바니’and‘누나’whichmean[同氣].Itshows

[table13]inchapter2.

‘ㅇ’additionofsyllableendingismentionedinJejuIslanddialect.‘아방,어멍,하

르방,할망,오라방,아지방,아지망’are kinship terminologies which have ‘ㅇ’

additionofsyllableending.Itisaveryuniquephenomenonwhichdistinguishes

from otherregions'.AlsoJejuislanddialectseemsnottocome‘ㅏ>ㅓ’changeof

vowel.WhileKoreancentraldialectssuchas‘아바님>아버님’,‘어마님>어머님’,‘아바

지>아버지’,‘어마니>어머니’etc.change‘ㅏ’into ‘ㅓ’,kinship terminolog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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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to[父母]ㆍ[祖父母]inJejuIslanddialectkeeptheoriginalformslike‘아바

님,어마님,하르바님,할마님’.Inarareoccasion,thereis‘ㅏ>ㅓ’changein‘어멍’.

ThenotablekinshipterminologyinJejuIslanddialectisthevery‘삼춘’.Its

functionandusagearenotfoundinanyotherdialects.Inparticular‘삼춘’isused

notonlyformalespeakerbutalsoforfemalespeakerinJejuIslanddialect.

KinshipterminologiesinJejuIslanddialectaredifferentfrom anyotherdialects

becausethekinshiprelationshipiscomposedofthepeculiar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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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연구의 목적

제주도는 아주 독특한 지역이다.지리적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따라 생활,풍습,언어 등에서 육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리하여 제주도

는 민속,문화,언어 등의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어온 지역이다.지금까지 보고된 이들

에 대한 적지 않은 다방면의 연구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언어라는 측면만 떼어놓고 보아도 제주도 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남달랐다.국어

방언 연구가 시작된 1950년대에 특별히 제주도 방언에1)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만 보

아도 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그리고 현평효(1956)이후 이룩된 적지 않

은 연구 성과만 보아도 이 지역 언어에 대한 음운,문법,어휘 차원의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 방언 어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물명,동물명,지명 등에 집중되어 왔

다.이는 식물,동물,지역의 문화 등이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이들 식물명,동물명,지명 등이 독특한 언어적 면모를 갖추고 있어서 일 것이다.

이 지역 어휘로서 독특한 것은 친족어휘도 빠지지 않는다.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초어휘

중의 기초어휘라고 할 수 있는 친족어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성과는 아직까지 보고되

어 있지 않다.이는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육지 방언의 친족어휘가 일찍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고 또 상당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는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이 지역이 ‘하르방,할망,아방,어

멍’등과 같이 중앙어 친족어휘와는 다른 어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그 기능이나 용법

면에서도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여기에는 제주도가 갖는 역사,문화적인 특성과 함께

지리적인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된다.

1)‘제주도 방언’은 ‘제주 방언’또는 ‘제주어’로 불리기도 한다.강영봉(2007:10)은 ‘제주도 방언’을

‘제주도 지역에서 제주도 사람들에 의해 쓰이는 언어’로 정의하고 있다.본고는 이하 모든 명칭

을 ‘제주도 방언’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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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전모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우선 친족어휘를 ‘친

척’,‘父’,‘母’,‘祖父’,‘祖母’,‘伯叔父’,‘姑母’,‘兄弟’,‘同氣’등의 부류별로 나누어 정리하

고,그 부류에 드는 개별 친족어휘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그 형태를 분석하고,친족어휘

로서의 기능과 등급을 살핀 다음,그 용법을 밝히기로 한다.이를 위해 중세국어 친족

어휘 및 현대국어 중앙어의 친족어휘를 적절히 활용한다.

개별 친족어휘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이를 토대로 부류별 친족어휘의 체계를 밝히고

자 한다.아울러 이 체계가 중세국어 및 현대국어 중앙어의 체계와 어떻게 다른가도 비

교하여 검토한다.개별 친족어휘에 대한 검토와 부류별 친족어휘의 체계가 복원되면 제

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특징이 드러나리라 믿는다.

결국,본 연구는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를 대상으로 부류별 친족어휘를 검토한 뒤,

부류별 친족어휘의 체계를 분석하고,이들 검토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특성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연구사 검토

각 지역의 개별 방언들은 그 지역적 특성과 함께 사회ㆍ문화적인 배경을 모두 포

함하고 있다.친족어휘 연구는 민속학이나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방언 연구를

고려한 국어학적 논의는 미미한 편이다.이런 현실에서 지역의 방언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각 지역별 친족어휘 연구사를 살펴보면,지역마다 독특한 친족 호칭의 존재 양상과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도 파악할 수 있다.지역 방언의 친족어휘

에 대한 논의에는 강신항(1967),이익섭(1976),최명옥(1982a,b),이상규(1984),정종호

(1990),곽충구(1993),이기영(2001)등이 있다.

강신항(1967)은 가족 사이에서 사용되는 친족어휘를 통해 언어생활의 일면을 밝혀 보

려고 했다.친족어휘를 각 지역별로 고찰하는 것은 물론이고,이들 지역별 친족어휘를

반촌의 전통을 지닌 안동 방언과 대비시켜 놓았다.이로써 지역 간 친족어휘의 차이점

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익섭(1976)은 ‘아재’라는 호칭어에 주목하고 있다.이것이 강원도와 함경도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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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을 동일 형태의 의미가 분화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아울러 여러 친족어

휘 중에서 유독 이것만 性의 구별이 없어진 이유,적용 범위가 넓어진 이유,그리고 이

러한 현상이 일부 특수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최명옥(1982a)는 경북 북부의 반촌 지역 친족어휘를 중심으로 그 구조 파악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친족 어휘가 호칭과 명칭으로 불릴 때의 차이와 친족 어휘가 층위 등

급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상규(1984)는 경북의 반촌 지역(영천,영일)친족어휘의 어형과 의미가 어떻게 분

화되어 실현되며,이들이 다른 지역의 친족어휘와 어떤 방언 차이를 보여 주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이 논의에서는 동일 어형이라도 지역이나 사회계층에 따라 의미자

질이 다르게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종호(1990)은 경북 안동 지방의 친족 호칭어 연구에서 안동김씨와 상락김씨의 친족

호칭 체계의 통시적 변화 및 공시적 변이 양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통시적인 분석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반

ㆍ상의 구분에 따른 친족 호칭 체계상의 변화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를 찾

고 있다.

한편,곽충구(1993)은 함경도 방언의 특정 부류 친족어휘를 대상으로 호칭어의 구조

및 지시 의미 영역,그리고 지리적 분화 양상과 그 요인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

토했다.여기에서는 이 지역 친족어휘가 보이는 공통적 특징은 물론이고 각 지역마다

독특하게 발달해 온 체계를 꼼꼼히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이는 특정 지역 친족어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기영(2001)은 강화도라는 특정 지역 친족어휘를 대상으로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친족어휘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친족어휘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지역별로 나타나는 친족

어휘에 대한 논의들은 국어 친족어휘에 대한 연구의 시각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가

능성과 아울러 지역별 친족어휘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그 친족어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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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으로서의 논의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다.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에 대한 개

별적인 논의도 부족하거니와,전체 친족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단지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몇 편의 논

의가 있을 뿐이다.제주도 방언에 대한 친족어휘 연구는 지역적 특성과 방언의 형성 배

경을 고려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러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다.

친족 용어나 가족 구성 배경 등에 관한 논의는 몇 편이 있다.그 연구들은 최재석

(1979),김창민(1992),김혜숙(1999)등이다.이러한 연구는 사회 인류학에 관한 논의에

서 시작되었으며,가족 구성 체계에 대한 관심에서 접근한 논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의 특성을 고려한 친족어휘 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최재석(1979)는 제주도의 가족 구성과 가족 호칭 체계를 설명하면서,가족 용어가 단

순하고 간소화된 이유를 제주도의 자연 환경적인 요인과 촌락 구성의 문제점에서 시작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아울러 ‘親族組織’체계가 가족호칭을 명명하고 규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족 호칭도 ‘親族組織’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창민(1992)는 제주도의 ‘촌락 형태’가 가족 구성과 가족 호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

고 있다.특히 ‘궨당’의 형성과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개별 마을 내에서 개개인은

마을 구성원을 ‘궨당’아니면 ‘사둔’으로 범주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는 한 마을 내

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궨당’과 ‘사둔’으로 묶여 있어서 친족 호칭을 구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의 논의들은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친족 호칭

이 만들어진 원인을 촌락 내 마을 구성 체계에서 찾고 있으며,가족 호칭 체계도 촌락

형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김혜숙(1999)는 ‘가족’과 ‘궨당’의 연구를 통해 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혼망2)’

구조를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구성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한 마을 내에서 전통적

2)‘통혼망’이란 한 마을 안에 화자를 중심으로 친가와 외가가 함께 살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제주

도 방언의 친족어휘 형성 배경은 이러한 ‘통혼망’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김혜숙

(1999)는 한 마을 안에 친가와 외가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친족 호칭어가 독특하게 발달하고

간소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5-

으로 행해졌던 ‘婚姻制度’에 따라 ‘친가’와 ‘외가’가 공존하는 마을 형태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가족 제도 구성이 친족어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해본 결과 ‘친족어휘’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현실에서 위의 연구들과 김혜숙(1999)의 논

의는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 연구에 보다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이는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결과물은 아니지만 친족 호칭의 체계와 발달 양

상,그리고 친족어휘의 형태와 구성 배경을 파악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생각

된다.

1.3.조사 일지와 제보자 선정

  방언 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합당한 질문지를 마련하는 것이

다.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어휘>편을 주로 참

고했다.조사 방법은 제보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직접 질문법을 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이다.직접 방문 조사에서 부족한 부

분은 날짜를 다시 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간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는 직접 질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때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다.또한 채

록된 자료를 본문에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부호를 이용하여 구별하였다.

＊조사자 질문 :“”

＊제보자 대답 :“”

＊제보자 정보 :( )

＊표준어 대역 :( )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보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는데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했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토박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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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기

(날짜)

제보자

이름(姓) 나이 직업 학력 조사 지점 제보자의 특징

2008/1/26 변중립(男) 63세 과수업
초등학교

중퇴

한림면

동명리
표준어에 익숙하지 않음.

2008/3/27 오서용(男) 65세 임업 대졸
안덕면

감산리
표준어에 익숙함.

2008/6/21 김병석(男) 79세 어업 無學
조천면

함덕리

방언 음운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음.

2008/7/23 조윤수(男) 61세 농업 無學

성산면

성읍리

민속마을 內

비교적 표준어에 가까운

발음 구사

[표 1]

＊제주 전 지역을 나누어 방언 채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역별로 1인씩 선정했다.

＊제보자들의 직업은 농업,어업,임업,과수업 등 그 종류가 다양했다.

＊최소한의 교육 경험자를 선정했으나,고학력의 제보자도 있었다.

＊치아 상태나 건강을 살펴서 되도록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선정했다.

조사 일지와 제보자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지도 1]은 제주도에서 본고가 조사한 지점을 나타낸 곳이다.3)이들 지역은 제주도

3)조사 지점과 답사 지역에 따라 제주도 친족어휘는 호칭과 지칭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어휘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또,

조사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어휘는 제주도를 동ㆍ서로 나누었을 때 가장 심하게 차이 나는

곳(즉,1차 답사 지역인 한림면 동명리와 2차 답사 지역인 안덕면 감산리)을 정하여 어휘 채록

을 했다.제주도 전 지역을 ‘서쪽’과 ‘남쪽’,‘동쪽’,그리고 ‘북쪽’으로 나누어 친족어휘를 채취했

다.즉,제주도 지역 내에서 ‘서쪽 지방 방언’과 ‘남쪽 지방 방언’,‘동쪽 지방 방언’과 ‘북쪽 지방

방언’을 채록한 것이다.제주도의 방언 구획은 대부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북지역과 산남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또한 이를 가리켜 북부어와 남부어로 나타내기도 하고 단순하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기도 한다.金光雄(2001)은 제주도 내에서 방언 차는 음운론적인 면에서 전 지역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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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에서 방언 차이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방언 조사 지역(한림면 동명리,안덕면 감산리,조천면 함덕리,성산면 성읍리 민속마을 內)

자료는 본고가 직접 조사한 것을 위주로 한다.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와 중앙어의

친족어휘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기로

한다.4)

1.4.논의의 구성과 배경

본 연구는 다음에 따라 전개된다.

첫째,친족어휘를 부류별로 나누어 제시하되,[親戚],[父],[母],[祖父],[祖母],[伯叔

父],[姑母],[兄],[弟],[同氣]의 순으로 배열하였다.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기본

4)박용후(1988),玄平孝(1995)외,김혜숙(1999),국립국어원(20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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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족 구성원만을 제시한 것은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본고의 의

도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친족어휘의 부류별 양상을 논의할 때는 제주도 방언의 고유어를 중심으로 기술

해 나간다.‘궨당’,‘아방’,‘어멍’,‘하르방’,‘할망’,‘큰아방’,‘고모’,‘성’,‘아시’,‘오라바니’,

‘누나’의 순으로 논의하되,필요한 경우 문헌의 용례를 통해 용법을 비교해 본다.

셋째,부류별 친족어휘를 논의할 때는 중앙어와의 용법도 함께 고찰해 나간다.현대

국어에서 그 쓰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단어가 세력을 잃은 친족어휘에 대해서는

그 원형을 밝혀 쓴다.기술 방법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제주도 방언을 중심으로 설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논의는 지시 의미,의미 변화,형태 구조,친족어휘로서의 기능 및 등급을 밝히

는 데 중점을 두어 전개한다.

다섯째,부류별 어휘를 제시할 때 그 의미는 [],그리고 문헌은 <>로 표시한다.또,

택호나 인명을 제시할 때는 ‘○○,△△(예:○○아방,△△삼춘)’으로 나타내고,‘/’는

대응(예:큰/은)되는 정도를 표시하기 위한 부호로 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밝힌다.이 글을 논의하는 전체적인 순서와 함

께 본 연구의 구성과 진행 방법을 제시한다.또,조사 일지와 제보자 선정 배경도 소개

한다.

2장에서는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를 부류별로 제시하여 그 형태와 의미를 알아보고

기능을 살펴본다.이는 부류별 친족어휘에 대한 용법을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앙어

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도 함께 기술해 나갈 것이다.또한,제주도 방언의 특성을 고려

하여 개별 어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고유어를 그대로 쓰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다.‘호칭’과 ‘지칭’의 사용 빈도수를 알아보는 것은 친족어휘를 연구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에 포함한다.부류별 호칭의 등급과 기능

을 제시할 때는 [표]로 정리하여 나타낸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특징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중앙어 친족어휘와 차이나는 점을 부각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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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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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존재 양상

2.1.[親戚]관련 친족 어휘

우리 민족은 혈연과 가문을 대단히 중시하여 왔다.이에 따라 친족어휘가 아주 복잡

하게 발달했다.우리 민족에게는 친족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친족용어가 구체적으로 발

달되어 왔는데,15세기 이래 ‘親戚’을 의미하는 어휘에는 ‘아,결에,권당(眷堂),친쳑

(親戚)’등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집안’과 ‘친척’의 의미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로 ‘궨당’5)을 쓰고 있다.

이 용어는 중앙어 친척을 뜻하는 ‘권당’에 대한 제주도의 방언형이다.

제주도 방언의 ‘궨당’은 ‘성펜궨당,외펜궨당,처궨당,시궨당,방상’등으로 나뉜다6).

2.1.1.성펜궨당

‘성펜궨당’7)은 ‘친가’를 의미하는 친족 용어로서 아버지를 통해 맺어진 친족 관계를

가리킨다.이는 중앙어의 ‘친할아버지’나 ‘친가’를 의미하는 친족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조부를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도 중앙어에서 친가의 조부는 ‘할아버지’라고 하고 외가의

조부는 ‘외할아버지’라고 하는데,제주도에서는 ‘성펜궨당’이라 하여 ‘성하르방’,‘성하르

바님’등으로 지칭한다.제주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성가(친가)’와 ‘외가’를 동등한 비중으

로 호칭하거나 지칭한다.이는 중앙어의 친족 호칭어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다.

5)궨당은 혈통으로 연결된 부계친뿐만 아니라 혼인으로 연결된 모든 친척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론짓고 있다(김창민 1992).

6)최재석(1979)는 ‘부계친,모계친,처계친’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김창민(1992)는 ‘부계

친,모변친,진외가친,처가친’으로 구분하고 있다.또,김혜숙(1999)는 ‘성펜궨당,외펜궨당,

처궨당,시궨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본고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친족 범주를 김혜숙(1999)가

제시한 논의를 기준으로 ‘친족어휘’를 밝혀보고자 한다.

7)친할아버지는 ‘성펜하르방’,혹은 ‘성펜하르바님(존칭형)’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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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외펜궨당

‘외펜궨당’8)은 ‘母系’,즉 어머니를 통해 맺어진 친족원들에 대한 용어를 가리킨다.중

앙어에서 말하는 ‘외가’를 제주도에서는 ‘외펜궨당’이라고 한다.‘외펜궨당’은 ‘친가’와

‘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외’자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호칭할 때는 친

가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외’자를 빼고 그냥 ‘하르방’이라고 한다.이는 ‘할망’을 호

칭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2.1.3.처궨당

‘처궨당’9)은 화자가 남성일 때 아내를 통해 맺어진 친족원들을 일컫는 것으로 곧 ‘妻

族’을 뜻한다.

제주도에서는 아내의 부모님에게도 친부모와 같은 호칭어를 사용한다.중앙어에서는

‘장인어른’,‘장모님’이라 하지만,제주도에서는 지칭어에서만 ‘가시아방,가시어멍’이라고

한다.이는 중앙어에서 예전에 ‘가시아비’,‘가시어미’라 했던 것과 같은 양상이다.이

‘가시아비,가시어미’에 대한 호칭은 북한 지방에서도 지역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김혜

숙 1992:439).본고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처궨당’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2.1.4.시궨당

‘시궨당’10)은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과 함께 맺어진 ‘시댁’식구들과의 관계를 가리킨다.

‘媤궨당’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성펜궨당’,즉 ‘父系親’의 원리가 호칭할 때 그

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이는 지칭할 때도 마찬가지인데,남성이 처가쪽 부모님을 지칭할

때나 여성이 시부모님을 지칭할 때도 단지 ‘처’와 ‘시’만 붙이면 되는 것이다.

또,결혼을 해서 시궨당과 맺어진 여성을 가리킬 때도 호칭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

8)외할아버지는 ‘외펜하르방’,혹은 ‘외펜하르바님(존칭형)으로 지칭한다.

9)남성이 혼인관계를 통해 맺어진 처가의 친족 범위를 말한다.중앙어에서는 ‘처가댁’,혹은 ‘처가’

라고 하며,여성의 입장에서는 ‘친정’을 말한다.

10)여성이 혼인관계를 통해 맺어진 시댁의 친족 범위를 말한다.중앙어에서는 ‘시댁 식구’,혹은

‘시댁’을 가리키며,남성의 입장에서는 ‘친가’를 의미한다.



-12-

제주 방언의 친족어휘 친족 범위

니며,특히 남편 동생들과의 사이에서도 시남동생이나 시여동생을 특별히 ‘도련님,아가

씨’라고 부르지 않고 친정 동생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앙어와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고 할 수 있다(김혜숙 1999:442).

2.1.5.방상

‘방상’11)은 ‘親戚’의 의미가 포함된 어휘로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제

주도의 동남쪽 방언 조사를 한 결과 4차 답사 지역이었던 성읍리 마을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궨당’을 ‘방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이곳은 비교적 관광객의 방문이 빈번하고

개방적인 곳이다.

제주도에서는 성씨가 같은 사람이면 한 동네 사는 사람이거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

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모두 ‘방상’으로 부르고 있다.‘궨당’과 ‘방상’의 의미 차이는 없고

다만 지역적 차이만 있다.

다음은 성읍리 민속마을 내에 사는 조윤수(61세)제보자를 통해서 채취한 녹음 내용

이다.

(1)“성읍리에서는 ‘친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따른덴 궨당이라고 헴신디 아,여기선 ‘방상’이

라고 허주게.”(다른 데는 궨당이라고 하는데 아,여기선 방상이라고 한다.)

위의 채록 내용으로 볼 때,성읍리에서는(제주 동남쪽방언)‘궨당’을 ‘방상’으로 부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親戚]관련 친족어휘를 부류별로 도표화하면 [표 2]와 같다.

11)4차 답사 지역인 성산면 성읍리 마을 내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궨당’을 ‘방상’이라

고 부르고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육지의 ‘집안’에 해당하는 개념으로‘방상’이

라는 말이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에서 이 개념이 사용되는 예는 극히 드물며 이 개념을 기준으

로 ‘친척’을 분류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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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펜궨당

외펜궨당

처궨당

시궨당

방상

父系

母系

妻族

媤族

親戚

[표 2]

2.2.[父ㆍ母]관련 친족어휘

2.2.1.[父]관련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 [父]관련 친족어휘에는 ‘아벰,아방,아바지,아바님’등이 있다.

2.2.1.1.아벰

‘아벰’은 중앙어 ‘아범’과 대응되며,이것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아벰’은 문헌 자

료와 기왕의 자료 조사집에서 확인되지만 실제 잘 쓰이지는 않는다.‘아벰’은 제보자들

과의 대화에서도 거의 들어 볼 수가 없었다.아마도 평칭의 호칭어 ‘아방’에 밀려 그 세

력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2.1.2.아방

‘아방’은 중앙어 ‘아빠’에 대응된다.아울러 중세국어 ‘아바’에 대응된다.‘아방’은 평칭

의 호칭어 ‘아바’에 ‘ㅇ’이 첨입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12)‘하르방,할망,어멍,오라방’

등과 형태상 같은 계열어에 속한다.

‘아방’은 평칭의 호칭어 ‘아바’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이 또한 ‘아바’와 같이 평칭

의 호칭어로서 기능을 한다.물론 지칭의 기능도 갖는다.

다음 (2)ㄱ의 ‘아방’은 호칭으로,(2)ㄴ의 ‘아방’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2)郭忠求(1993)은 ‘아방’이 ‘아바’에 ‘ㅇ’이 첨입된 것인지 아니면 ‘아비’에 ‘앙’이 통합된 것인지 분

명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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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아방!영심이네 삼춘 잔치혼덴 데다.아방 거기 갈꺼꽈?게민 어멍이영 가치 갑써게.”

(아빠!영심이네 삼춘 잔치한다고 합니다.아빠 거기 갈 거예요?그러면 엄마랑 같이 가

세요.)

ㄴ.“영심아!니네 아방 오민 영심이네 삼춘 잔치 어떵 헐건지 아라 보라이.그날 비온덴 헤라

마는 어떵헤사 될건지 모르켜게.”(영심아!네 아빠 오시면 영심이네 삼춘 잔치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 보아라.그날 비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방’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고루 분포하며,그 사용 빈도도

매우 높다.곧 이것이 ‘父’에 대한 대표적인 친족어휘인 것이다.

조천면 함덕리의 김병석(79세)제보자는 “여기선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방이렝 허지.”(아방이라고 한다.)라고 대답하고,“아버지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방한테 아방이렝 허지 다른 건 어서.”(아방을 아방이라

고 하지 다른 말은 없다.)라고 답변할 정도이다.

정승철(1998:137)에 따르면 특수한 계층을 제외하고 ‘아방’을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한다.‘아방’은 호칭보다는 지칭으로 더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최재석(1979)는 ‘아방’이 비칭의 기능으로 쓰이던 때가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반드시

때와 장소를 가려 써야 하는 어휘라고 설명하고 있다.이것은 ‘하르방,할망,어멍’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방’이 비칭으로 쓰였던 근거에 대해 제보자들에게 질문해 보았다.한림면 동명리의

변중립(63세)제보자는,“아방이 비칭으로도 쓰입니까?”라고 묻자,“경헌디 요샌 그냥

편하게들 다 아방 아방 허난,나가 뭐 비칭이렝 허믄 아라져?”(그런데 요샌 그냥 편하

게들 다 아방 아방 하는데,내가 뭐 비칭이라고 하면 알겠느냐?)처럼 대답했다.이것으

로 보면,‘아방’이 특수한 계층에서 비칭의 기능으로 쓰였다는 근거는 없다.기왕의 자

료집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방’은 ‘씨아방’,‘홀아방’,‘가시아방’,‘다슴아방’,‘핟아방’등에서 보듯 새로운 친족어

휘를 만드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씨아방’은 ‘시아방’의 된소리 어형으로

중앙어의 ‘시아비’에 대응된다.‘씨아방’=‘시아비’에서 ‘아방’이 ‘아비’와 대응된다.‘씨아

방’은 평칭의 호칭어 ‘아방’을 포함함으로써 호칭으로 기능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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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만 갖고 있다.‘씨아방’의 ‘아방’은 호칭이 아니라 지칭으로서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은 ‘씨아방’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남숙이네 씨아방 이수가?우리 씨아방 어신디 무사 경헴수가?웃뜨르 성식이네 밭갈렝 가젠

헤신디 못가난 남숙이네 씨아방라 대신 가 달렝 허젠 헴수다?게민 예 이따 냑에 다시

옵써게?아라수다예?”(남숙이네 씨아빠 있나요?우리 씨아빠 없는데 왜 그러세요?윗마을 성

식이네 밭 갈러 갈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어서 대신 가 달라 할려고 그럽니다.그럼요 이따가

저녁에 다시 와 보세요.알겠습니다.)

이 ‘씨아방’은 요즘 도시의 젊은이들에게는 들을 수 없다.단지 나이든 세대나 형식

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간혹 확인되는 정도이다.

‘홀아방’은 중앙어의 ‘홀아비’와 대응된다.‘홀아방’=‘홀아비’에서도 ‘아방’이 ‘아비’와

대응됨을 알 수 있다.중앙어 친족어휘에서 어휘 파생의 핵어가 ‘아비’인데 반해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에서는 그것이 ‘아방’인 것이 눈에 띈다.이로써도 ‘아방’의 ‘父’에 대한 대

표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홀아방’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4) “그 집 아방 무사 혼자 이수가?아,그 아방 홀아방인지 아직 몰라수가?몰랐주게.그 집 아

방이 홀아방인지 어떵 아라젼?아,미지네 어멍이 란 아라마씸.기꽈?난 경도 몰랑 실수헐

뻔 헤수다게.”(그 집 아빠 왜 혼자 있습니까?아,그 아빠 홀아빠인지 아직 몰랐어요?몰랐지

요.그 집 아빠가 홀아빠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아,미지네 엄마가 말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난 그것도 몰라서 실수할 뻔 했습니다.)

‘가시아방’은 아내의 아버지를 지시하며,중앙어 ‘가시아비’에 대응된다.‘가시아방’은

‘장인’에 대한 평칭이어서 ‘장인’에 대한 비칭인 ‘가시아비’와 의미가치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다.물론 ‘가시아비’도 ‘아비’가 비칭화하기 전까지는 평칭으로 존재했다.

‘가시아방’의 ‘가시’는 ‘갓’에 속격의 ‘’가 결합된 ‘가’가 ‘가싀’를 거쳐 나타난 어형

이다(조항범 2009:22).‘가시’는 북한 지역에서 쓰는 ‘가시아버지’의 ‘가시’와도 같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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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시’의 의미 기능에 충실하면 ‘가시아방’은 ‘아내의 아버지’로 해석된다.‘장모’를

뜻하는 ‘가시어멍’과 대응된다.그런데 이 ‘가시아방’은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제보자를 통해 ‘가시아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

문해 보았다.“아내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여기선 가시아방이라

허지.경헌디 요새 젊은 애덜은 경 안허지.”(여기서는 가시아방이라고 하지만,요즘 젊

은이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실제 한림면이나 함덕리에서 40대 이

상의 세대에게 질문해 보았지만,가시아방이나 가시어멍은 자주 쓰지 않는다고 답변했

다.

‘가시아방’이 나이든 세대에서는 아직 쓰이고 있지만,젊은층에서는 점차 낯선 친족어

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요즘 젊은층에서는 ‘가시아방’대신 ‘장인어른’으로 부

르기도 하고 친부모님처럼 ‘아바님’으로 호칭하거나 지칭하고 있다.

‘다슴아방’에서 ‘다슴’은 ‘대를 잇는’,또는 ‘데리고 들어온’의 뜻이다(濟州道 1995:120).

제주도 방언에서 ‘다슴아방’이란 ‘의붓아방(아버지)’을 지시한다.‘다슴’은 ‘다슴어멍,다

슴하르방,다슴할망,다슴자식’등에서도 확인된다.

‘핟아방’은 ‘아내가 있는 남자’라는 뜻이다.실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있으며,기

왕의 자료집(濟州道 1995)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2.2.1.3.아바지

‘아바지’는 중앙어 ‘아버지’에 대응된다.제2음절에서 ‘ㅏ>ㅓ’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중앙어의 ‘아바지’는 근대국어 후반기 문헌에나 나타난다.근대국어에

보이는 ‘아바지’는 좀 이질적인 성격이다.‘아바지’에 대응되는 친족어휘로 ‘아바니’가 존

재했기 때문이다.기존의 ‘아바니’와 새롭게 등장한 ‘아바지’는 19세기 말 이후 ‘ㅏ>ㅓ’

변화에 따라 ‘아버니’와 ‘아버지’로 변한다.그런데 ‘아버니’는 ‘아버지’에 밀려나 사라진

다.

이 ‘아버지’가 제주도 방언에 ‘아바지’로 남아 있는 것이다.‘아바지’는 ‘아바’에 접미사

‘-지’가 결합된 어형이므로 ‘아바’와 같이 호칭의 기능을 갖는다.아울러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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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바지’가 호칭으로 쓰인 예이다.

(5) “아바지 오늘 밭에 안강 집에 이수다예?무사 어디 아픕꽈?어디 아프민 나한테 릅써게?”(아버

지 오늘은 밭에 안 가고 집에 있네요?왜 어디 아프세요?어디 아프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런데 현재의 제주도 방언에서 ‘아바지’는 잘 쓰이지 않는다.그리고 이 지역에 ‘아

바지’가 언제부터 쓰인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다만 중앙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방언의 [父]관련 친족어휘에서 ‘아바지’가 이질적인 존재임은 분명하다.‘아바지’는 ‘아

방’에 밀려나 세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2.2.1.4.아바님

‘아바님’은 중앙어 ‘아버님’에 대응된다.중앙어 ‘아버님’은 ‘아바님’에서 제2음절의 모

음 ‘ㅏ’가 ‘ㅓ’로 변한 어형이다.제주도 방언의 ‘아바님’은 모음 변화가 일어나기 전 단

계의 어형으로,중앙어와는 반대로 제2음절에서 모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제주도 방언의 ‘아바님’은 중세국어 ‘아바님’과 어형이 같다.이는 평칭의 호칭어 ‘아

바’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구조이다(조항범 1996:119).‘아바’를 포함한다는 점

에서 ‘아바님’의 일차적 기능은 호칭이나,호칭의 지칭화 과정을 거쳐 지칭으로도 쓰였

다.제주도 방언에서도 ‘아바님’은 두 기능을 모두 갖는다.

다음 (6)ㄱ의 ‘아바님’은 호칭으로,(6)ㄴ의 ‘아바님’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6)ㄱ.“아바님!이수강?무사 할마님신디 경 여수가?게난 할마님도 정시니 앗득게 아팡 누워

수다게.”(아버님 있습니까?왜 할머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그러니깐 할머님도 정신이 아

득한게 아파서 누웠습니다.)

ㄴ.“아바님이 그영난 사름드른 이지금지도 이 지베 안 오는 거라마씸.”(아버님이 그렇게

하니깐 사람들은 이 집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서 존칭형 ‘아바님’은 그렇게 활발하게 쓰이지 않는다.제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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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 호칭

평칭

존칭

아벰

아방

아바지

아바님

아벰

아방

아바지

아바님

[표 3]

서북쪽(한림면의 동명리와 안덕면의 감산리)의 나이든 세대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한림

면에 살고 있는 변중립(66세)제보자는 “아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나 어릴 때 우리 아방은 아바님이라고 고랏주게.경헌디 지금은 어서.”(내가 어렸

을 때 우리 아방은 아바님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존대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존칭형 친족어휘의 사용 빈도가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

다.

지금까지 언급한 [祖父]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2.2.[母]관련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 [母]관련 친족어휘에는 ‘어멤,어멍,어마니,어마님’등이 있다.

2.2.2.1.어멤

‘어멤’은 중앙어 ‘어멈’과 대응되며,이것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어멤’은 한때 비

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어멍’이 등장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어멤’은 문헌 자

료와 기왕의 자료 조사집에서 확인되지만 실제 잘 쓰이지는 않는다.또,‘어멤’은 중앙

어에서 쓰이는 ‘어멈’의 기능과 같다고 할 수 있다.시부모님께서 며느리를 호칭하실 때

쓰는 ‘어멈’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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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어멍

‘어멍’은 중앙어 ‘엄마’에 대응되는 어휘다.아울러 중세국어 ‘어마’에 대응된다.‘어멍’

은 평칭의 호칭어 ‘어마’에 ‘ㅇ’이 첨가된 ‘어망’에서 제2음절의 모음이 변한 어형이다.

제1음절 모음 ‘ㅓ’에 이끌려 제2음절 모음이 변한 것으로 이해된다.

‘어멍’은 호칭의 ‘어마’를 핵어로 한다는 점에서 호칭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지칭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이는 ‘하르방’,‘할망’,‘아방’의 경우와 마

찬가지이다.존칭인 ‘어마님’이나 평칭인 ‘어마니’보다 ‘어멍’이 제주도 방언에서 더 일반

적으로 쓰인다.

최재석(1979)는 ‘어멍’이 비칭의 기능으로 쓰이던 때가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반드시

때와 장소를 가려 써야 하는 어휘라고 설명하고 있다.이는 실제 제보자들과의 대화에

서도 확인된다.안덕면 감산리의 오서용(65세)제보자는,“어멍이 비칭으로도 쓰입니

까?”라는 질문에,“나 어릴 때도 어멍은 반상에서는 안 쓰고 상놈들이나 구진일 허는

사름들이나 썼주게.”(나 어릴 때도 어멍은 양반가에서는 안 쓰고 상놈들이나 궂은일 하

는 사람들이나 썼다.),“그럼 아직도 이 어멍이 특수한 계층에서만 쓰는 친족어휘입니

까?”라고 묻자,“경헌디 요새는 경망스러운 젊은 애덜이나 쓰주 아무나 경 안허주게.”

(그런데 요새는 경망스러운 젊은 애들이나 쓰지 아무나 그렇게 안 쓴다.)라고 대답했다.

다만,‘어멍’은 지칭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이는 중앙어 ‘엄마’나 ‘아빠’의 경우와 같

다고 볼 수 있다.

최재석(1979)의 논의와 제보자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을 때,‘어멍’은 특수한

계층에서 비칭으로 쓰였던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13)이는 ‘하르방,할망,아방’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7)ㄱ의 ‘어멍’은 호칭으로,(7)ㄴ의 ‘어멍’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7)ㄱ.“어멍!물질허레14)감수가?무사 냑이 다 데신디 가젠 헴수가?”(엄마!물 일하러 가세

요?왜 저녁이 다 됐는데 갈려고 하세요?)

13)제주도에서 특수한 계층이란 주로 하층민을 말하는데 ‘녀(해녀)’가 그 대표적이다.

14)‘물질’은 해녀들이 잠수해서 해산물이나 전복 따위를 캐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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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아지망!경헌디 녀들은 무사 우리 어멍처럼 평생 물질만 허멍 살아야 됨수가?”(아줌마!

그런데 해녀들은 왜 우리 엄마처럼 평생 물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멍’은 ‘씨어멍’,‘홀어멍’,‘가시어멍’,‘다슴어멍’에서 보듯 새로운 친족어휘를 만드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15)‘씨어멍’은 ‘시어멍’의 된소리 어형으로 중앙어의

‘시어미’에 대응된다.‘씨어멍’=‘시어미’에서 ‘어멍’이 ‘어미’와 대응된다.‘씨어멍’은 평칭

의 호칭어 ‘어멍’을 포함함으로써 호칭으로 기능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지칭의 기능만

갖고 있다.‘씨어멍’의 ‘어멍’은 호칭이 아니라 지칭으로서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읍리에 사는 조윤수(61세)제보자에 따르면,“아내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

까?”라는 질문에,“우리 아방도 가시어멍 가시어멍 햇주게.경헌디 요새 젊은 애덜은

경 안허지.”(우리 아방도 가시어멍 가시어멍 했는데,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씨어멍’은 일부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으나,젊은 세대에게는 낯

선 어휘로 느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씨어멍’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8) “니네 씨어멍 오늘 집에 온덴 헤시냐?아니우다.큰어멍네 일이 이서부난 못온뎅 데다.무

사 경헴수가?아니,니네 씨어멍 온덴헤민 나 다음에 가젠 헤신디,게민 이따 냑에 가켜.아

라수다.”(네 씨엄마 오늘 집에 온다고 하셨니?아닙니다.큰엄마네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합

니다.왜 그러세요?아니,니네 씨엄마 온다고 하면 나 다음에 갈려고 했는데,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갈게.알겠습니다.)

‘홀어멍’은 중앙어의 ‘홀어미’와 대응된다.‘홀어멍’=‘홀어미’에서도 ‘어멍’이 ‘어미’와

대응됨을 알 수 있다.중앙어 친족어휘에서 어휘 파생의 핵어가 ‘어미’인데 반해 제주도

친족어휘에서는 그것이 ‘어멍’인 것이 눈에 띈다.이로써도 ‘어멍’의 ‘母’에 대한 대표성

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홀어멍’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9) “아방!제영이네 어멍 병원에서 퇴원했뎅 데다.가보쿠가?무사 나가 거기 강 머허렌 경헴

15)‘어멍’은 위의 용례 이외에도 ‘핟어멍’이라 하여 ‘남편이 있는 여자’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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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아니,홀어멍 마음 홀아방이 안다고 하난 한 번 가 봅써게.그 무신 말을 경 람시니?

게민 나가 거기 강 그 홀어멍이랑 머허렌 경헴시니?아,아니우다.”(아빠!제영이네 엄마 병원

에서 퇴원했다고 합니다.가보실래요?왜 내가 거기 가서 뭐 하겠니?아니,홀엄마 마음 홀아

빠가 안다고 하니깐 한 번 가 보세요?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그 홀엄마랑 뭐 하라고 그러느냐?아,아닙니다.)

‘가시어멍’은 아내의 어머니를 지시한다.중앙어의 ‘가시어미’에 대응되는 어휘다.‘가

시어멍’의 ‘가시’는 ‘갓’에 속격의 ‘’가 결합된 ‘가’가 ‘가싀’를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가시’는 북한 지역에서 쓰는 ‘가시어머니’의 ‘가시’와도 같은 것이다.물론 ‘장모’에 대한

비칭인 ‘가시어미’와 의미가치까지 같다고는 할 수 없다.‘가시어미’도 ‘어미’가 비칭화하

기 전까지는 평칭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가시’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가시어멍’은

‘아내의 어머니’로 해석된다.그런데 ‘가시어멍’은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

다음의 ‘가시어멍’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0) “경수네 가시어멍은 옌날 고생이 심했뎅 데다.게난 요새도 정시니 앗득게 아팡 누워수

다게.경헌디 그 집 메누리는 정시니 딴데 강 머허멍 사람신지 모르쿠다게.경허민 안되마

씸.”(경수네 가시엄마는 옛날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그래서 요즘에도 정신이 아득한 게 아

파서 누웠습니다.그런데 그 집 며느리는 정신이 다른 곳에 가서 뭐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

요.그렇게 하면 안되죠.)

‘가시어멍’은 제주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가시어멍’은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

씩 변하는 호칭어라고 할 수 있는데,앞서 언급한 ‘가시아방’과 마찬가지로,젊은층에게

는 낯선 친족어휘로 인식되고 있다.제주도에서는 ‘가시어멍’이라는 호칭보다는 ‘장모님’

으로 부르기도 하고,친부모님처럼 ‘어마님’으로 호칭하거나 지칭하고 있다.

‘다슴어멍’에서 ‘다슴’은 ‘대를 잇는’,또는 ‘데리고 들어 온’의 뜻이다(濟州道 1995:120).

따라서 ‘다슴어멍’은 중앙어의 ‘의붓어미(의붓엄마)’와 의미가 같다.

2.2.2.3.어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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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니’는 중앙어 ‘어머니’에 대응된다.아울러 근대국어 ‘어마니’와 대응된다.‘어마니’

는 ‘어마님’에서 말음 ‘ㅁ’이 탈락한 어형인데,제주도 방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평칭의 호칭으로 존칭형인 ‘어마님’보다 사용 빈도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제

주도 방언에서 ‘어마니’는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아마도 ‘어멍’에 밀려나 세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2.2.2.4.어마님

‘어마님’은 중앙어의 ‘어머님’에 대응된다.‘어마님’에서 ‘어머님’으로 변하기 이전 단계

의 어형이다.중세국어에서도 ‘어마님’으로 나타나므로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세국어 ‘어마님’은 ‘母’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 ‘어마’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

된 어형으로(조항범 1996:86)그 본래의 기능은 호칭이다.중세국어의 ‘어마님’은 호칭과

아울러 지칭의 기능도 보였다.이는 현대국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의 ‘어마님’은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제보자는 “어멍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어멍은 어마님이라고 노평 부르지.경헌디 요새 애들은 경 안허지.”(어멍은 어마

님이라고 높여서 부르지.그런데 요새 애들은 잘 쓰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

아 여전히 나이든 세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친족어휘로 파악된다.그런데 나이든 세대

에서도 격식을 차리는 환경에서나 주로 지칭으로 쓰이고 있다.

다음은 ‘어마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1)로는 질을 가당 짐장일 만나수다.짐장이가 날 보고 “어마님 건강헴시냐?”고릅디다.경허난

고개만 끄덕끄덕 헤수다.(하루는 길을 가다 점쟁이를 만났는데,“어머님 건강하시지?”라고

묻길래 고개만 끄덕끄덕 했습니다.)

제주도 방언의 [母]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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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 호칭

평칭

존칭

어멤

어멍

어마니

어마님

어멤

어멍

어마니

어마님

[표 4]

2.3.[祖父ㆍ祖母]관련 친족 어휘

2.3.1.[祖父]관련 친족 어휘

제주도 방언의 [祖父]관련 친족어휘에는 ‘하르비,하르방,하르바지,하르바님’등이

있다.

2.3.1.1.하르비

‘하르비’는 중앙어의 ‘할아비’에 대응된다.중앙어 ‘할아비’와 어형이 유사하며 또 현재

비칭으로 쓰이는 것도 유사하다.곧 ‘하르비’는 ‘하르방’에 대한 낮춤말이라 볼 수 있다.

‘하르비’는 비칭이어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기왕의 조사 자료집(濟州道

1995:583)에서나 확인되고 있다.

2.3.1.2.하르방

‘하르방’에 대한 중앙어는 존재하지 않는다.중세국어 평칭의 호칭어 ‘한아바’에서16)

출발하는 ‘할바(예.할바마마)’가 그 대응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할바’는 현대국어에서

는 사용되지 않는다.곧 중앙어에서는 [祖父]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가 사라진 것인데,

16)‘한아바’의 중세국어 용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東言考略 13>에서 이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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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제주도 방언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하르방’은 ‘하르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중세국어의 ‘아바’에 대한 ‘아방’,‘어마’

에 대한 ‘어망>어멍17)’,‘할마’에 대한 ‘할망’과 형태상 같은 계열어이다.중세국어 ‘한아

바’가 평칭의 호칭어였으므로 ‘하르방’도 그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아울러 ‘하르방’은

호칭과 지칭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실제 ‘하르방’은 평칭의 호칭어이지만 지칭어로 제

주도의 전 지역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다.어찌 보면 [祖父]에 대한 대표적인 친족어휘

라고 볼 수 있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제보자를 통해 ‘하르방’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제주도에서는 아버지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아,여기선 다 하

르방이라 부르주게.”(아,여기선 다 하르방이라고 부른다.)라고 진술했다.“그러면 오서

용 제보자께서도 직접 하르방이라고 부르십니까?”라고 묻자,“아,나도 우리 하르방신

디 하르방 하르방 해신디,이젠 경 안허고 나이께나 이시난 하르바님이라고 부루주

게.”(아,나도 우리 하르방한테 하르방,하르방 했는데,이젠 그렇게 안하고 연세가 있

으시니깐 하르바님이라고 부른다.)와 같이 진술했다.

다음 (12)ㄱ의 ‘하르방’은 호칭으로,(12)ㄴ의 ‘하르방’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2)ㄱ.“하르방!무사 정실 청연 존 산털 안보곡 와수가?”(할아버지!왜 지관 청해서 좋은 묏자

리 안 보고 왔습니까?)

ㄴ.“하르방이 구녁치기18)만 허난 동네 사름들이 흉본뎅 헤라.게난 하르방한테 경허지 말렝

르라게?아 나가 어떵 릅니까?게민 마당질19)이라도 허렝 르라게?”(할아버지가 구

녁치기만 하니깐 동네 사람들이 흉본다고 하더라.그러니깐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말

라고 얘기해라?아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그러면 마당질이라도 하라고 말해라?)

‘하르방’은 친족어휘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로도 활발히 쓰인다.‘할아버지’정도의 나

17)‘어마’에 대한 ‘어망’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는 3.1.1.참고.

18)구멍에 돈을 던져 거기에 들어간 것을 따먹기로 해서 돈을 걸어 하는 놀이.‘고냥치기,고망치

기,구녕치기’라고도 함.

19)‘마당에서 하는 일’이란 뜻인데,주로 콩이나 보리,조를 수확해서 마당이나.넓은 곳에서 도리

깨나 방망이 따위로 때리면서 낟알을 떨어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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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남자를 ‘하르방’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돌하르방’,‘뽓쟁이(구두쇠)하르방’20),‘더

럭(구두쇠)하르방’등에서의 ‘하르방’도 그와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한편,‘하르방’이 [祖母]쪽의 ‘할망’과 같이 비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21)

하지만 기왕의 자료집에서 비칭의 용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내의 조부님을 가리키는 어휘에 ‘가시하르방’이 있다.‘가시’는 ‘갓’에 속격의 ‘’가

결합된 ‘가’가 ‘가싀’를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가시하

르방’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없다.‘가시하르방’대신 ‘외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선호

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하르방’이라는 호칭어보다는 ‘할아버지’라는 호칭어에 더 익숙하다.

세대 간에 친족어 선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표준어 교육이 강화되고,매스컴이 발달

함에 따라 중앙어인 ‘할아버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3.1.3.하르바지

‘하르바지’는 중앙어 ‘할아버지’에 대응된다.중앙어 ‘할아버지’가 평칭의 호칭어 및 지

칭어로 활발히 쓰이고 있으나 제주도 방언의 ‘하르바지’는 그 세력이 미약하다.실제 잘

쓰이지 않으며,이전 조사 자료집에서나 확인된다.

다음은 ‘하르바지’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3)“하르바지 어디 가시냐?꼴랭이 잡으러 가수다.게민 하르바지 오민 냑 머글 때 삐짐치 상

에 올리라.아라수다.”(할아버지 어디 가셨니?메추라기 잡으러 갔습니다.그러면 할아버지 오

셔서 저녁 드실 때 무김치 상에 올려라.알았어요)

2.3.1.4.하르바님

‘하르바님’은 중앙어 ‘할아버님’에 대응된다.‘하르바님’은 평칭의 호칭어 ‘하르바’에 존

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형태이다.존칭형으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20)‘하르방’은 제주도 전설이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별칭으로도 쓰이고 있다.

21)최재석(1979)에서는 ‘하르방’과 ‘할망’이 비칭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때와 장소를 구분해

호칭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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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칭 호 칭

평 칭

존 칭

하르비

하르방

하르바지

하르바님

하르비

하르방

하르바지

하르바님

[표 5]

다음은 ‘하르바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4)우리 하르바님이 옌날부터 어가만 나민 양애떡22)을 자주 만드난 동네 사름들이 세벡부텅 모

영가치 헸주게.경허민 동네 사름들이랑 나눠 먹고 아이들이 하영 좋아 허주게.(우리 할아버

님이 옛날부터 틈만 나면 양애떡을 자주 만드니깐 동네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같이 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랑 나누어 먹고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다.)

그런데 ‘하르바님’은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고 있다.제주의 일부 지역

에 미미하게 남아 있다.한림면 동명리에 사는 변중립(63세)제보자에 따르면,“하르방

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옌날엔 하르바님이라고 해신디 지금은

어서.”(옛날에는 하르바님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처럼 진술할 정도이다.

‘하르바님’은 나이든 세대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지만,평칭의 호칭어 ‘하르방’에 밀려

그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이는 존대 표현 의식이 희박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지금까지 언급한 [祖父]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2)밀 혹은 메밀가루를 반죽해서,양하 잎이나 배추 잎 등에 붙인 다음 불에 직접 구워 익힌 다음

배추 잎이나 재 등을 떨어낸 떡.주로 아이들 간식으로 많이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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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祖母]관련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 [祖母]관련 친족어휘에는 ‘헬미,할멤,할망,할마니,할마님’등이 있

다.

2.3.2.1.헬미

‘헬미’는 중앙어 ‘할미’에 대응된다.‘헬미’는 지금 잘 쓰이지 않는다.‘헬미’가 중앙어

‘할미’와 같이 평칭에서 비칭으로 의미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잘 쓰이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조천면 함덕리의 김병석(79세)제보자는 “할멤,할망,할마니,할마님’이외에 할머니

를 가리키는 말이 또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나 어렸을 땐 헬미라고도 해신디 지금은

어서.”(내가 어렸을 땐 헬미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2.3.2.2.할멤

‘할멤’은 중앙어 ‘할멈’에 대응된다.‘할멈’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할멤’인 것이다.‘할

멤’은 기왕의 출간된 제주어 사전이나 조사 자료집에서는 확인되지만,지금은 잘 쓰이

지 않는다.아마도 ‘할망’에 밀려나 세력을 잃은 것이거나,그 의미 가치가 하락하여 쓰

이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2.3.2.3.할망

‘할망’에 대한 중앙어는 존재하지 않는다.이는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존재한 것

으로 추정되는 ‘할마’에 대응된다.‘할마마마’의 ‘할마’가 바로 그것이다.‘할마’는 기원형

‘한아마’가 ‘한마>한마’를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이 ‘할마’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

‘할망’이 아닌가 한다.‘아바’에 대한 ‘아방’,‘어마’에 대한 ‘어망(>어멍)’,‘한아바’에 대한

‘하르방’과 같은 형태상의 계열어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한아마’의 ‘아마’는 [母]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여서 ‘한아마’,곧 ‘할마’또한 평칭

의 호칭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아울러 제주도 방언의 ‘할망’도 평칭으로서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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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갖는다.그런데 ‘할망’은 호칭 기능뿐 아니라 지칭 기능도 갖는다.그리고 [祖母]

에 대한 친족어휘로 아주 활발히 쓰이고 있다.그 사용 빈도만 보면 [祖母]에 대한 대

표적인 제주도 방언이라고 할 만하다.

‘할망’에 대해서 김창민(1992)는 2세대 위의 사람에게는 직계,방계 그리고 성에 관계

없이 모든 궨당에 쓰이는 호칭어라 보고 있고,최재석(1979)는 유교적 관점이나 반ㆍ상

의 위치에서 쉽게 허용될 수 있는 호칭은 아니지만,‘궨당’의 범위에서는 쓸 수 있는 호

칭어와 지칭어로 간주하고 있다.곧 ‘할망’이 [祖母]에 대한 지칭과 호칭으로 쓰이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할망’은 친족어휘에서 벗어나 일반 어휘로도 쓰인다.‘나이든 여자’를 그렇게 호칭하

거나 지칭하는 것이다.‘할망’을 포함하는 어휘 중에는 ‘가시할망’,‘다슴할망’등의 일반

적인 친족어휘도 다수 있지만,‘선문대 할망’,‘외돌괴 할망’처럼,제주도의 전설이나 설

화에 자주 등장하여 친근감을 주는 별칭도 있다.

다음 예문은 일반어휘로서 ‘할망’이 지칭으로 쓰인 용례이다.

(15)“아이구,그 광수네 할망 무사 경 말을 하영 람수가?아니 밭갈렝 와시민 밭만 갈민 될꺼

아니?너무 말만 르난 밉상이우다게?아,그 광수네 할망 안 그래도 그 할망 밥 하영 먹는

할망이렝 소문나서라?”(아이구,그 광수네 할머니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아니 밭갈러

왔으면 밭만 갈면 되잖아요?너무 말만 하니깐 밉상이더라구요.아,그 광수네 할머니?안 그

래도 그 할머니 밥 많이 먹는 할머니라고 소문이 났더라?)

위의 문장은 밥 많이 먹는 할망을 흉보는 내용이다.여기에 ‘할망’이 쓰인 것이다.‘할

망’을 무시하는 문맥 속에 이것이 쓰였다는 점에서 평칭보다는 비칭에 가깝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이로 보면 ‘할망’이 본래는 평칭이었지만 일반 어휘로 확대되어 쓰일 때에

는 의미 가치가 하락하여 비칭에 가깝게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3)

한편 ‘할망’은 민속이라는 특수 사회에서도 쓰인다.‘할망상(갓난 아기가 태어난 3일

23)김동윤(2002)는 ‘할망’이 비칭으로 쓰인다고 보았다.

예)“동네 사람들이 날 숭보암서라.새로 온 민기네 식모는 밥 하영 먹는 제주도 할망이엔 소

문나서라.”(동네 사람들이 날 흉보더라.새로 이사 온 민기네 식모는 밥 많이 먹는 제주도 할

망이라고 소문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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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되는 날 아침에 삼승 할망에게 드리는 상)’,‘할망당(제주 무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부귀,건강,출세 따위의 사람살이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곳으로,일정한 날

짜에 그 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거나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 이 제사 터를 말함.)’,‘할망날(제주 무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할망당에 가서 제사

를 지내는 날인데 지역에 따라 삼일이나 칠일 또는 팔일이 되는 날을 가리킴.)’등에

쓰인 ‘할망’이 그와 같은 것이다(송상조 2007:707).‘할망’이 친족어휘에서 일반 어휘를

거쳐 민속이라는 특수사회에서까지 쓰인 것만 보아도 ‘할망’의 세력을 짐작할 수 있다.

2.3.2.4.할마니

‘할마니’는 중앙어 ‘할머니’에 대응된다.‘할머니’의 이전 단계 어형이 ‘할마니’인 것이

다.‘할마니’는 존칭형 ‘할마님’에서 말음 ‘ㅁ’이 탈락한 어형으로 중앙어에서는 문헌상

19세기에24)보이고 있다.이는 ‘아바님’이 ‘아바니’로,‘어마님’이 ‘어마니’로 변한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할마니’는 존칭형에서 변형된 것이지만 평칭의 자격을 가지며 호칭 기능을 보인다.

아울러 지칭의 기능도 갖는다.그런데 제주도 방언에서 ‘할마니’는 친족어휘로서의 기능

이 약하다.오히려 ‘나이든 여자’라는 일반 어휘로서의 기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할마니’는 무속이라는 특수 사회에서 ‘무당이 섬기는 여신’이라는 특수한 의미

로도 쓰이고 있는데,이런 것으로 보아 ‘할마니’의 쓰임이 다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할마니’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6)“할마니 점쟁이신디 자 간?오늘 냑에 간뎅 해라마는 벌써 나강 어서.무싱거옝지도 안

곡?게난 어떵민 좁네깡?난들 아라지느냐?점쟁이 는 마를 들어바야 알주.”(할머니

점쟁이한테 찾아 갔니?오늘 저녁에 간다고 했는데 벌써 나가고 없다.뭐라고 말하지도 않

고?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난들 알겠느냐?점쟁이가 하는 말을 들어봐야 알지.)

2.3.2.5.할마님

24)할마니 祖母,<國漢會語 p.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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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 호칭

평칭 헬미 헬미

‘할마님’은 중앙어 ‘할머님’에 대응된다.‘할머님’이 ‘할마님’의 모음 변화형이므로 ‘할

마님’은 ‘할머님’의 이전 단계 어형이 된다.‘할마님’은 ‘한아마님’으로 소급한다.‘한아

마님’은 [祖母]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 ‘한아마’에 접미사 ‘-님’이 결합된 형태이며,‘한

마님>한마님’단계를 거쳐 ‘할마님’이 된 것이다(조항범 1996:145).‘할마님’은 이미

16세기 문헌(小學諺解 6:26)에서 확인된다.‘할마님’은 평칭의 호칭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호칭의 기능을 갖는다.제주도 방언에서도 주로 호칭의 기능으로 쓰인다.

다음은 ‘할마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7)“할마님 오민 은어멍 왔다 갔뎅 르라이.경허고 정시니 아득난 몸놀림 허지 말렝 라.”

(할머님 오시면 작은엄마 왔다 갔다고 말해라.그리고 정신이 아득하시니깐 몸을 움직이는 일

은 하지 말라고 해라.)

그런데 ‘할마님’은 [祖母]관련 친족어휘 중 유일한 존칭형이지만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제주도의 일부 지역에 미미하게 남아 있다(한림면 동명리에서

는 나이든 세대에 따라 존칭형인 ‘할마님’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는 그 쓰임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천면 함덕리의 김병석(79세)제보자는,‘할망’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무엇이냐는 질

문에 “옌날엔 할마님이라고 해신디 지금은 어서.”(옛날에는 할마님이라고 했지만 지금

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와 같이 진술할 정도이다.25)앞에서 언급한 ‘하르방’의 경우

처럼 세대가 바뀜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존대 의식이 약화되어 존대 표현이 쇠

퇴하면서 존칭형 ‘할마님’도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祖母]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25)본고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림면 동명리의 나이든 세대에서는 ‘할마님’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다른 조사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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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칭

할멤

할망

할마니

할마님

할멤

할망

할마니

할마님

[표 6]

2.4.1.[伯叔父]관련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 [伯叔父]관련 친족어휘는 ‘아지방,아지바님,큰아방/은아방,큰아바

지/은아바지,큰아바님/은아바님,삼춘’등이 있다.

2.4.1.1.아지방

‘아지방’26)에 대응되는 중앙어는 없다.‘아지바’는 ‘아자바>아바>아즈바>아지바’의

과정을 거친 어형이다.‘아지방’은 평칭의 호칭어 ‘아지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이

와 같은 음절 말의 ‘ㅇ’첨가 현상은 ‘하르방,할망,아방,어멍,아지망,오라방’등에서

도 확인된다.

제주도 방언의 ‘아지방’은 본래 [伯叔父]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잘 쓰이

지 않는다.오히려 일반적인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아지방’은 이웃집 ‘아저씨’나 남

자 어른을 공대하여 부를 때 쓰이고 있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제보자를 통해 ‘아지방’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백숙부]를 ‘아지방’이라고도 부르십니까?”라는 질문에,“옌날엔 아지방 아지방 경 헤신

디 요즘엔 경 안허고 큰아방 큰아방 경 부르주게.경헌디 어떤 사름들은 아방 성님헌테

아지방 아지방 허는 사름들도 이서.”(옛날엔 아지방 아지방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엔 그

26)‘아지방’은 ① 주로,여자가 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② 여자가 동기 이외의 손아래의 남자를

부르는 말.③ 여자가 남편의 동생을 부르는 말.④ 남자가 나이가 아래 숙항 뻘을 부르는 말

로 ‘아주방’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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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안하고 큰아방,큰아방 그렇게 부른다.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편 형님한테 아지

방,아지방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나이든 세대에 따라 ‘아지방’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하지만

‘아지방’의 호칭으로서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일부 사전(송상조 2007)이나 기

왕의 자료집에서 드물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다음 (18)ㄱ의 ‘아지방’은 호칭으로,(18)ㄴ의 ‘아지방’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8)ㄱ.“아지방마씨!지욱이어멍 잘 이수가?경 안헤도 아팡 병원에 있뎅 들어신디 못 가바수다.”

(아저씨!지욱이엄마 잘 있나요?안 그래도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못 가 봤습니다.)

ㄴ.“아지방 잘 이수가?긔영저영 잘 이수다.무사 요샌 웃뜨르에 안왐수가?경 안헤도 아지

망 잘 이신지 궁금뎅 데당.(아저씨 잘 있습니까?그럭저럭 잘 있습니다.왜 요즘에는

윗마을(중산간마을27))에 안 오십니까?그렇지 않아도 아줌마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다

고 했습니다.)

위처럼 ‘아지방’은 여성이 이웃집 아저씨나 아저씨와 같은 항렬의 남성에게 쓰는 호

칭어이다.이것은 여성이 남성에게만 쓸 수 있다.화자보다 아랫사람이면 ‘아지방’으로,

조금 윗사람이면 ‘아지방 마씨’라고 부르기도 한다.‘아지방 마씨’는 나이든 세대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진 않는다.‘아지방’이 [伯叔父]로서의 세력을

잃고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기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2.4.1.2.아지바님

‘아지바님’28)은 중세국어의 ‘아자바님’에 대응된다.중앙어에서는 중세국어의 ‘아자바

님’이 ‘아바님>아즈바님>아주바님’을 거쳐 ‘아주버님’으로 남아 있는데,제주도 방언

에서는 중세국어의 ‘아자바님’이 ‘아바님>아즈바님’을 거쳐 ‘아지바님’으로 남아 있다.

27)김창민(1992)는 제주도의 촌락 구분을 ‘산간 마을,중산간 마을,해촌 마을’로 나누고 있다.이

것은 제주도의 촌락구조를 범주화한 것으로,‘궨당’을 구분 짓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28)제주도에서도 지역에 따라 ‘아주바님,아주방’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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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언에서는 ‘ㅈ’아래의 ‘ㅡ’가 ‘ㅣ’로 변하는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이 특이

하다.

중앙어 중세국어 ‘아자바님’은 ‘백숙부’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 ‘아자바’에 존칭의 접미

사 ‘-님’이 결합된 형태이다.평칭의 호칭어를 포함함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은 호칭이

지만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29)이렇게 보면 제주도 방언의 ‘아지바님’도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아지바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19)“광수네 아지바님 어디 가수가?무사 경헴신디 라봅서?광수네 아지바님 가시할망이 잘 안뎅

는 점쟁이신디 강 드러보젠 헴수다.”(광수네 아저씨 어디 가셨나요?왜 그러시는지 말해 보

세요.광수네 아저씨 처할머니가 잘 안다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현대국어 중앙어 ‘아주버님’은 그 본래의 의미인 [伯叔父]의 의미를 잃고 지금은 [媤

叔]의 의미만 갖고 있다.30)제주도 방언의 ‘아지바님’도 그 본래의 의미인 [伯叔父]의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媤叔]의 의미가 남아 있긴 하지만,지금은 오히려 일반적

인 의미로 더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아지방’을 높여서 부를 때나,혹은 심리적인 거리

가 있는 친척을(‘媤叔’의 의미가 포함된 친척)‘아지바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림면,안덕면,조천면 지역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나이든 세대는 아직

도 ‘아지바님’을 쓰고 있으나 격식을 차리는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제약이 있다고 한다.

성산면 성읍리 민속 마을 내에 사는 조윤수(61세)제보자는 “[伯叔父]를 이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우리 어멍은 옌날에 아지바님이라고 해신디,요즘엔 경 안허

지.특히나 여긴 민속마을이고 젊은 사름들이 사난 거의 못 들어서.”(우리 어멍은 옛날

에 아지바님이라고 했는데,요즘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특히나 이곳은 민속 마을이

29)중세국어 ‘아자바님’의 형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趙恒範(1996:216)참조.

30)趙恒範(1996:220-226)에따르면‘아자바님(>아바님>아즈바님)’은 15세기이래19세기까지(가)

‘백숙부’,(나)‘백부’,(다)‘숙부’,(라)‘외숙부’,(마)‘(삼촌 관계 이외의)부모 항렬의 남자’,

(바)‘남편 항렬의 남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이에 (가),(나),(다),

(라)의 의미를 잃고 (마),(바)의 의미로 축소되고,이어서 바로 (마)의 의미를 잃고 (바)의 의미

로만 축소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최근에서는 (바)의 의미도 ‘남편 항렬의 형’으로 적용 범위

가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34-

고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거의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이 지역에서는

제보자의 어머니 세대에서나 ‘아지바님’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그러

면 [伯叔父]를 여기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나이 먹은 사름들은

큰아바지,큰아방이라고도 람신디 쪼끔 젊은 애덜은 그냥 삼춘,삼춘허지.”(아,나이

먹은 사람들은 큰아바지,큰아방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젊은 애들은 그냥 삼춘,삼춘이

라고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이로 보면 ‘아지바님’은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잊

혀진 호칭어로 볼 수 있다.

2.4.1.3.큰아방/은아방

‘큰아방/은아방’은 중앙어 ‘큰아빠/작은아빠’에 대응된다.‘큰아방/은아방’는 평칭

의 호칭어이다.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며,그 사용

빈도수도 매우 높다.

‘큰아방/은아방’은 평칭의 호칭어 ‘큰아바/은아바’에 ‘ㅇ’이 첨입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어멍,하르방,할망,오라방,아지방,아지망’등과 형태상 같은 계열어이다.‘큰아

방/은아방’은 평칭의 호칭어 ‘아바’와 관련된 어형이므로,이 또한 ‘아바’와 같이 평칭

의 호칭어로서 기능을 한다.물론 지칭의 기능도 갖는다.

그런데,‘큰아방/은아방’은 서열을 매겨서 호칭되거나 지칭될 때도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의 ‘兄弟’들이 여럿일 때는 ‘큰아방,샛아방,말젯아방,은아방’등으로 순서를

정해 부를 수 있다.물론 아버지의 兄弟들을 ‘삼춘’으로 호칭할 때도 위의 순서는 변함

없이 지켜진다.이는 ‘姑母’나 ‘姨母’,혹은 화자와 삼촌 관계에 있는 모든 친족원들에게

적용 가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20)ㄱ의 ‘큰아방’은 호칭으로,(20)ㄴ의 ‘은아방’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20)ㄱ.“큰아방 어제 선반내31)간 일은 잘 데수강?웃뜨르 하르방이랑 가치 가신디 잘 안뎅 그냥

와서.”(큰아빠 어제 선반네 간일은 잘 되었습니까?윗동네 할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잘 안

돼서 그냥 왔다.)

31)서귀포시에 위치한 하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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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무사 잘 안데수가?난들 아라지느냐?그 사름이 니네 은아방이랑 투와서 싫덴난

그냥 완.무사 투와수가?모르켜게 니네 은아방 속을 아라지느냐?”(왜 잘 안됐습니

까?내가 알겠느냐?그 사람이 네 작은아빠랑 다투어서 싫다고 하니깐 그냥 왔다.왜 다

투었습니까?모르겠다.네 작은아빠 속을 알 수가 있느냐?)

2.4.1.4.큰아바지/은아바지

‘큰아바지/은아바지’는 중앙어 ‘큰아버지/작은아버지’에 대응된다.‘큰아바지/은아

바지’는 평칭의 호칭어이지만 지칭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그런데,‘큰아바지/은아

바지’는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기왕의 자료집에서도 확인되지 않

는 것으로 보아,‘큰아바지/은아바지’는 평칭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

다.아마도 ‘큰아방/은아방’에 밀려 그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2.4.1.5.큰아바님/은아바님

‘큰아바님/은아바님’은 중앙어의 ‘큰아버님/작은아버님’에 대응된다.‘큰아바님/은

아바님’은 ‘큰아바/은아바’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어형이다.평칭의 호칭어

에 ‘-님’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하르바님,할마님,아바님,어마님’등과 형태 구조가

같다.‘큰아바님/은아바님’은 존칭형 호칭어로서 지칭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그런

데,‘큰아바님/은아바님’은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기왕의 자료집

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지만,나이든 세대에서도 격식을 차리는 환경을 제외하고는 잘

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제보자는,“아버지의 형님을 어떻게 부르십니

까?”라는 질문에,“우리 아방은 성님,성님 허지만,아,우리야 큰아방,큰아방 허주게.

그냥 ‘삼춘’이라고 하는 사름도 있고.경헌디 요새 젊은 애들은 경 안헤여.다 삼춘이라.

큰삼춘,은삼춘 경허지.”(우리 아방은 성님,성님이라고 부르지만,우리들은 큰아방이

라고 한다.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모두 삼춘이라고 부른다.

큰삼춘,작은삼춘으로 부른다.)라고 대답했다.

다음 (21)ㄱ의 ‘큰아바님’은 지칭으로,(21)ㄴ의 ‘은아바님’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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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ㄱ.“큰아바님 어디 가수강?삐짐치 심당 소늘 다치난 아팡 병원 가신디?게민무사 나 안불

러수가?캐가 어디 강 머허는지 알 도리가 이시냐?”(큰아버님 어디 가셨어요?무김치

심다가 손을 다쳐서 아파서 병원에 갔다.그러면 왜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조카가 어

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ㄴ.“은어마님!은아바님 웃뜨르 간 일은 어떵 헤수가?어제 냑부텅 걱정했지예?모르

켜,그 사름이 먼저 전화해야 알거라.”(작은어머님!작은아버님 윗마을에 간 일은 어떻게 되

었습니까?어제 저녁부터 걱정했지요?모르겠다,그 사람이 먼저 전화해야 알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큰아바님/은아바님’보다는 ‘큰아방/은아방’,‘큰삼춘/은삼춘’

이라는 호칭을 더 선호한다.이런 경향은 중년층의 세대들까지도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4.1.6.삼춘

제주도 방언에서 ‘삼춘’32)은 결혼하기 전 아버지의 형제들을 이르는 말이다.화자를

중심으로 나이든 세대는 물론 중ㆍ장년층에서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선호도가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삼춘’은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두루 갖추었으며,그 사용 빈도

도 매우 높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 호칭어 ‘삼춘’은 [伯父],[叔父]를 뜻하기도 하지만33),근래에 들

어서는 ‘姑母’나 ‘姨母’,그리고 ‘고모부,이모부’에게도 편하게 쓰고 있다.물론 외삼춘에

게도 편하게 쓸 수 있다.3촌 관계에 있는 모든 친족원은 물론이고 부모 항렬의 모든

친족원들에게 두루 쓰이고 있는 호칭어이다.

다음 문장에서 ‘삼춘’의 용법과 기능을 살펴보자.

32)강정희(2005)는 ‘삼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제주 방언은 친족관계에서 부모님의

친형제를 포함하여 그 이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부모님과 같은 항렬에 해당하는 친족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부모님 항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두루 사용하고 있는 생산

성이 매우 높은 호칭,지칭어이다.또한,‘삼춘’의 호칭어와 지칭어는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해 그

리 발달하지 않았다.특히,부모님의 남자 형제들에게는 ‘삼춘-외삼춘’을 구분하지 않고 당사자

의 이름을 넣어 ‘ㅇㅇ삼춘’으로 호칭,지칭한다.한편 어머니의 남자 형제들과는 달리 아버지

쪽으로의 친형제들에 대해서는 ‘큰/샛/족은 아버지’로 명시하여 부르거나 지칭한다.

33)아버지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남자 형제들까지도 ‘삼춘’으로 호칭,지칭된다.



-37-

(22)“삼춘 이수가?아적부텅 캐가 무사 와시니?아방 식게 때 지수그로 어떵 씨염신지 아라보젱

와수다34).긔영 니 아랑 허라게?난들 아라지느냐?”(삼춘 계십니까?아침부터 조카가 어떻

게 왔느냐?아방 제사 때 제수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삼춘’은 한 동네에 사는 나이든 세대에게도 편하게 쓸 수 있고,이웃에 사는 아줌

마35),아저씨에게도36)사용되는 호칭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삼춘’의 지칭 기능을 살펴보자.

(23)“광수할망!오늘 아적에 우리 멍멍이 못 봐수가?오늘 아적엔 통 못 봐신디 무사?수돗가에서

목욕 시켜신디 도망 강 어수다게?게민 유민이네 삼춘한테 물어보라게.”(광수할망!오늘 아

침에 우리 멍멍이 못 보셨어요?오늘 아침엔 통 못 봤는데 왜?수돗가에서 목욕 시켰는데 도

망가고 없어요.그러면 유민이네 삼춘한테 물어봐라.)

김창민(1992)는 한 세대 위이면 ‘삼춘’으로,한 세대 아래이면 ‘조캐’로 호칭한다고 규

정짓고 있다.아울러 제주도에서는 혈통이나 혼인관계를 통해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모두 ‘삼춘’과 ‘조캐’가 쓰이는 것으로 기

술하고 있다.

‘삼춘’은 일반적으로 평칭의 호칭어로 쓰인다.하지만 발화 상황에 따라서는 청자를

고려하여 존칭형37)으로도 쓰이고 있다.‘삼춘’은 제주도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친족어휘

는 아니다.여타 지역 방언에서도 비슷한 의미와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다음은 ‘삼춘’이 존칭으로 쓰인 예이다.

(24)“삼춘 냑 어떵해수강?라봅서게.긔영저영 먹었쭈.게민 영실네 가시어멍라 왔당가렝 허

34)진성기(2008).

35)제주도 방언에서 ‘삼춘’은 여성에게도 쓰이고 있다.

36)화자와 연배가 비슷한 아저씨에게는 ‘아지방’으로,연배가 높은 아저씨에게는 ‘삼춘’으로 부르고

있다.

37)여타 지역 방언에서는 ‘삼촌’이 평칭형이지만,제주도 방언의 ‘삼춘’은 평칭형과 존칭형으로 함께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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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다 양?기여 캐가 아랑 허라이.경헌디 영실네 그 가시어멍 나이께38)나 먹엉 보이는디 무

사 경헸덴 데강?아,난들 아라지느냐?”(삼춘 저녁 어떻게 하셨어요?말씀해 보세요.그럭저

럭 먹었다.그러면 영실네 장모님 왔다 가라고 할게요.그래라 조카가 알아서 해라.그런데 그

영실네 장모님은 나이께나 먹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아,난들 알겠느냐?)

한림면 동명리에 사는 변중립(66세)제보자는 “여기선 ‘고모부’나 ‘이모부’를 부를 땐

어떻게 부르십니까?”라는 질문에,“아,나 어릴 때 우리 아방 어멍은 ‘고모부’,‘이모부’

경 부르기도 해신디,요즘엔 경 안허여.그냥 삼춘 삼춘 경 부르지.”(아,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방 어멍은 ‘고모부’,‘이모부’라고도 불렀는데,요즘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냥 삼춘,삼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진술했다.이로 보아,제주도에서는 ‘고모부’

나 ‘이모부’를 호칭할 때도 ‘삼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삼춘’은 ‘큰삼춘/은삼춘’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삼춘’이라는 호칭어에 접두 요소

인 ‘큰-,은-’이 결합하여 서열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이럴 경우에는 ‘큰삼춘/은삼

춘’으로 구분하여 호칭하면 된다.

다음은 ‘삼춘’이 [姑母夫]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25)“삼춘 와수가?무사 경 오랜만에 와수강?광운인 잘 있지예?경 안헤도 캐 뭐헴신지 물어바

라마는 내가 잘 아라지느냐?”(삼춘 오셨어요?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광운이는 잘 있

지요?그렇지 않아도 조카 뭐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내가 잘 알겠느냐?)

조천면 함덕리에 사는 김병석(79세)제보자와 녹음을 마치고 동네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식당 여주인이 김병석 제보자를 보고 반갑게 맞아 주었는데,식당 여주인

과 김병석 제보자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6)“삼춘 와수가?오랜만에 와수다 양?기여,장산 잘 됨시냐?긔영저영마시.뭐 드실꿨꽈?캐

가 아랑 주라게.”(삼춘 오랜만에 오셨네요?그래 장사는 잘 되니?그럭저럭 됩니다.무엇을

드시겠어요?조카가 알아서 주면 된다.)

38)‘어느 정도 든 나이’를 얕잡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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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칭 호 칭

평칭

존칭

아지방

큰아방/은아방

큰아바지/은아바지

삼춘

아지바님

큰아바님/은아바님

아지방

큰아방/은아방

큰아바지/은아바지

삼촌

아지바님

큰아바님/은아바님

[표 7]

한 동네에 사는 이웃과 나눈 대화에서도 확인되었듯이,‘삼춘’은 화자를 중심으로 화

자보다 위의 사람이나,이름을 부르기에 어색한 이웃에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친족어휘

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伯叔父]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2.4.2.[姑母]관련 친족어휘

[姑母]는 친족 구성원 중 [父]와 동항렬이면서 조카인 화자와 3촌 관계에 있는 여성

친족원이다.이는 남성으로서 삼촌 관계인 [伯叔父]와 동렬 관계에 놓이는 여성으로 혈

연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친족제도 하에서 [母]및 [祖母]와 함께 중심적 여성

친족원으로 묶일 수 있는 近親 범주에 속한다(조항범 1996:171).

제주도 방언의 [姑母]관련 친족어휘는 ‘고모,고모님,아지망,아지마님,삼춘’등이 있다.

2.4.2.1.고모

‘고모’는 중앙어 ‘고모’와 같은 의미이다.중앙어에서는 화자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여

자 同氣를 ‘姑母’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고모’는 주로 호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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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다.아울러 지칭의 기능으로도 넓게 쓰이고 있어서 ‘고모’는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두루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고모’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27)“난이야?니네 고모 어디 가시냐?우리 고모 병원간 아직 안 와신디 무사 경헴수가?게민 고

모 오민 선반내 승수네 왕 새기 가저가렝 르라.아라수다.”(난이야?네 고모 어디 가셨

니?우리 고모 병원 가셔서 아직 안 왔는데 왜 그러세요?그럼 고모 오시면 선반내 승수네

집에 와서 계란 가져가시라고 말씀 드려라.알겠습니다.)

조천면 함덕리에 사는 김병석(79세)제보자는,“제주도에서는 ‘고모’를 무엇이라고 부

릅니까?”라는 질문에,“아,여기선 그냥 ‘고모’라고 허는디.육지 사름들도 아마 고모렝

허지.”(여기선 그냥 고모라고 한다.육지 사람들도 아마 고모라고 할 것이다.)라고 진술

했다.또한,“‘고모’를 이르는 다른 호칭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도,“고모 말고 다른

건 어신디,무사 고모 말고 또 다른 말도 이서?”(고모라는 호칭 외엔 다른 말은 없는

데,왜 고모 말고 다른 호칭이 또 있느냐?)처럼 대답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중에서 [姑母]관련 친족어휘로는 ‘고모’가 일반적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2.4.2.2.고모님

‘고모님’은 ‘고모’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어형이다.‘고모님’은 주로 호칭으로

쓰이지만 지칭으로도 쓰인다.

다음은 ‘고모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28)“시준이아방 이수가?시준이아방 어신디 무사 경헴수가?우리 고모님이 좀 젠 헴수다.집에

오민 경 루쿠다.”(시준이아빠 있습니까?시준이아빠 없는데 왜 그러세요.우리 고모님이 좀

보자고 합니다.집에 오면 말하겠습니다.)

‘고모님’은 주로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친족 여성에게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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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또한 나이든 세대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4.2.3.아지망

‘아지망’39)은 중세국어 ‘아마’에 대응된다.‘아지마’는 ‘아자마>아마>아즈마>아지

마’의 과정으로 상정된다.제주도 방언의 ‘아지망’은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두루 갖추었

으며,‘아지마님’에 비해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아지망’은 평칭의 호칭어 ‘아지마’

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음절말의 ‘ㅇ’첨가 현상은 ‘하르방,할망,아방,어멍,아지

방,오라방’에서도 확인된다.

‘아지망’은 중앙어 ‘아줌마’에 대응된다.제주도 방언의 ‘아지망’은 본래 [姑母]의 의미

를 포함하고 있었지만,지금은 [姑母]의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고 있다.오히려 일반적

인 의미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다음 문장은 ‘아지망’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29)“세빈이 아지망 이수가?우리 어멍 어신디 무사 경헴수가?아,그 효돈 할망 정시니 앗득게

아팡 누웠덴.게난 어멍 오민 조냑에 효돈 할망한테 가야된뎅 르라이,나가 이따 다시 오켜.

경 르민 되지예?”(세빈이 아줌마 있습니까?우리 엄마 없는데 왜 그러세요?아,그 효돈 할

머니 정시니 아득한게 아파서 누웠단다.그러니깐 엄마 오면 저녁에 효돈 할머니한테 가야 된

다고 말해라.내가 이따가 저녁에 다시 올게.그렇게 말하면 되지요?)

한림면 동명리의 변중립(63세)제보자에게 ‘아지망’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다.“혹시

‘아지망’이 아직도 [姑母]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까?”라고 묻자,“아,옌날에 우리 하르

방,할망은 경 썼뎅 헤신디 요샌 경 안허주게.젊은 애덜도 요샌 동네 여자들헌테나 ‘아

지망,아지망’허지 ‘고모’한텐 경 안 허주게.”(아,옛날에 우리 하르방,할망은 그렇게

썼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한다.젊은 애들도 요새는 동네 여자들에게나 ‘아지망,

아지망’하지 ‘고모’한테는 그렇게 안 부른다.)라고 대답했다.

이로 보아,‘아지망’은 본래의 의미인 [姑母]로서는 그 세력이 약화되었지만,일반적인

의미로서는 그 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아지망’은 ①손아래 제수나 올케를 부르는 말.②친척이 아닌 손아래의 다른 여자를 부를 때 쓰

는 말이다.아주망이라고도 부른다.



-42-

2.4.2.4.아지마님

‘아지마님’은 중앙어 중세국어 ‘아자마님’에 대응된다.중앙어에서는 중세국어의 ‘아자

마님’이 ‘아마님>아즈마님>아주마님>아즈마님’을 거쳐 ‘아주머님’으로 남아 있는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중세국어의 ‘아자마님’이 ‘아마님>아즈마님’을 거쳐 ‘아지마님’으로

남아 있다.제주도 방언에서는 ‘ㅈ’아래의 ‘ㅡ’가 ‘ㅣ’로 변하는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

는 점이 특이하다.

중세국어 ‘아자마님’은 [伯叔母]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 ‘아자마’에 존칭의 접미사 ‘-님’

이 결합된 형태이다.평칭의 호칭어를 포함함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은 호칭이지만 지칭

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40)이렇게 보면 제주도 방언의 ‘아지마님’도 호칭과 지칭의 기

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아지마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0)“광원네 아지마님 이수강?무사 경헴수가?모슬포 승환이네 잔칫나렌 아이랑 가치갈 것꽈?

가이 냑에 오믄 물어보쿠다.”(광원이네 아지마님 있습니까?왜 그러십니까?모슬포 승환이

네 잔칫날 아들이랑 같이 가십니까?그 애가 저녁에 오면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어 현대국어 ‘아주머님’은 그 본래의 의미인 [伯叔母]의 의미를 잃고 지금 [叔母]

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반면 제주도 방언의 ‘아지마님’도 본래의 의미인 [伯叔母]의

의미를 잃고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아지마님(아주머님)’의 의미로 남아 있다.‘아지

망’을 높여서 부를 때나,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일반적인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고 있

는 것이다.

존칭형 ‘아지마님’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지 제보자에게 질문해 보았다.조천면 함덕

리에 사는 김병석(79세)제보자는 “[姑母]를 이르는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옌날

에 우리 어마님은 ○○집 아지마님 아지마님 해신디 요즘엔 잘 못 들어바서.요새 젊은

애덜도 아마 경 안허고 그냥 삼춘 삼춘 허주게.”(옛날에 우리 어마님은 ○○집 아주마

님 아주마님 했는데,요즘엔 잘 못 들어봤다.요새 젊은 애들도 아마 그렇게 안하고 그

냥 삼춘 삼춘이라고 한다.)라고 진술했다.이 지역에서도 앞의 [伯叔父]의 경우와 마찬

40)중세국어 ‘아자마님’의 형태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趙恒範(1996:18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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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나이든 세대에서나 ‘아지마님’을 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그러면 [姑母]를 여기선 어떻게 부릅니까?”라는 질문에,“아,우리 아바님 세대

나 어마님들은 고모님 고모님이라고 람신디,요새 젊은 애덜은 그냥 고모 고모 허고,

그냥 삼춘 삼춘 경도 부르주게.아,다른 궨당들 부를 때도 마찬가지 아니?”(아,우리

아바님이나 어마님들은 고모님 고모님이라고 부르는데,요새 젊은 애들은 그냥 고모 고

모 하기도 하고,그냥 삼춘 삼춘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아,다른 친척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대답했다.이로 보아 ‘아지마님’은 나이든 세대에 따라 그 사용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2.5.삼춘

‘삼춘’은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로서 ‘고모’를 지시하기도 한다.‘삼춘’은 본래 [姑母]

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았다.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춘’은 성가와 외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구분되어 호칭되기도 한다.‘이모’나

‘외숙모’는 ‘외펜예펜삼춘41)’으로,‘이모부’나 ‘외숙부’는 ‘외펜나히삼춘42)’으로 부른다.

이것은 성가의 삼춘과 외가의 삼춘을 적절히 구분하여 호칭하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방

식으로 보인다.

‘삼춘’은 [姑母]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을 호칭할 때도 적용된다.부모 항렬의 나이든

세대나 한 동네에 사는 어르신,혹은 명호칭을 하기 어색한 이웃에게도 편하게 쓸 수

있다.여타 지역 방언에서 ‘삼촌’은 남성 호칭어에만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제주도에

서는 이 ‘삼춘’이 여성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姑母]관련 친족 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41)‘외펜예펜삼춘’에서 ‘예펜’은 ‘여성’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42)‘외펜나히삼춘’에서 ‘나히’는 ‘남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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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칭 호 칭

평 칭

존 칭

고모

아지망

삼춘

고모님

아지마님

고모

아지망

삼촌

고모님

아지마님

[표 8]

2.5.[兄ㆍ弟]관련 친족어휘

2.5.1.[兄]관련 친족어휘

[兄]은 본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同性의 同氣를 지시하는 단어이다.[兄]은 화자와

1촌간 동성의 윗사람으로 친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간의 친밀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조항범 1996:248).

제주도 방언의 [兄]관련 친족어휘에는 ‘성,성님,언니’가 있다.

2.5.1.1성

‘성’은 중앙어 [兄]에 대응된다.‘성’은 ‘형>셩>성’의 과정을 거친 형태이다.‘성’은 호

칭과 지칭의 기능을 두루 갖추었다.‘성’은 同氣이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부를 때,친

족원 사이에서 같은 항렬(行列)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또는 나이가 비슷한 친구 사

이에 상대편을 공대하여 부르는 말이다.이는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다음은 ‘성’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1)“어멍!성이 독자봉43)에 올라간뎅 헤신디 진짜 가수가?아침 일찍 나가시난 지금쯤 독자봉에 도

착했을 거라.경헌디 너도 따라가지 무사 안 가시니?어후,난 그렇게 노픈 덴 못 가우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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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형이 독자봉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진짜 갔어요?아침 일찍 나갔으니깐 지금쯤 독자봉에

도착했을 거다.그런데 너도 따라가지 왜 안 갔니?어후,난 그렁게 높은 덴 못 갑니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제보자는,“여기선 ‘兄’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

까?”라는 질문에,“아,우리 나이 때야 성,성님 해신디 요새 젊은 사름들은 그냥 육지

말로 형,형 경 부르는 거 같어.”(아,우리 나이 때야 성,성님 했지만 요새 젊은 사람

들은 그냥 육지 말로 형,형 그렇게 부르는 거 같다.)라고 진술했다.

요즘 제주도에서는 나이든 세대에서 ‘성,성님’을 쓰고 있고,표준어 강화 교육에 힘

입은 젊은 세대들은 ‘성’대신 대체로 ‘형’이라는 호칭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중앙어에서 ‘형제’는 서열에 따라 호칭된다.이것은 제주도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 ‘형제’를 호칭할 때는 ‘큰놈,샛놈,말젯놈,은놈’의 순

서대로 부른다.하지만 형제들끼리 서로 서열을 정해 놓고 부를 때는 ‘큰성,샛성44),말

젯성,은성’으로 호칭하는 것이다.‘큰성’은 맏형을,‘샛성’은 둘째 성을,‘말젯성’은 셋

째 성을,‘은성’은 막내를 나타내기도 하나,문맥에 따라 ‘둘째’를 의미하기도 한다.이

처럼 독특한 서수 방식은 친족원 전체에 적용되어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 전반에서 확

인된다.

2.5.1.2.성님

‘성님’은 중앙어 ‘형님’에 대응된다.‘성님’은 평칭의 ‘성’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

된 어형이다.‘성님’은 호칭 기능과 더불어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다.

다음은 ‘성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43)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북서쪽에 있는 산.봉수대가 있었다.

44)강정희(2005)는 ‘샛’을 서열상 ‘둘째’의 의미로 전이된다고 보고 있다.이 ‘샛’은 형제,자매,친족

관계에서 세 사람의 호칭이나 지칭에 대한 대상이 된다.그리고 이들에 대한 서열을 명명할 때

에 한해서 이 ‘둘째’라는 의미로 작용한다.따라서 ‘첫째와 셋째 사이에 끼어 있는 형제,자매,

친족 등’을 일컫는다.

예)샛아방,샛성님,샛딸,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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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아지망 어디 감수가?호근리 경대네 밭 갈렝 감수다.성님 어수가 무사 혼자 감수강?성식이

아방 몸으렝 가수다.무사 세벡부텅 몸으렝 가수강?나도 모르쿠다게 아마도 번찍45)거

짓말일꺼우다?”(형수님 어디 가세요?호근리 경대네 밭 갈러 갑니다.성님 없어요?왜 혼자

가세요?성식이 아빠 목욕하러 갔어요.왜 새벽부터 목욕하러 갔습니까?내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확실한 거짓말일겁니다.)

‘성님’은 주로 나이든 세대에서 쓰이고 있다.여성과 여성 사이에서 윗사람을 부를

때,혹은 동서 간에 윗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 바로 ‘성님’이다.그런데 이 ‘성님’은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성님’은 중앙어의 ‘형님’에 밀려 그 기능과 용법이 차츰 희박해

져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5.1.3.언니

‘언니’는 ‘중앙어’의 ‘언니’와 지시의미가 같다.‘언니’의 기능은 호칭이지만 지칭의 기

능도 겸하고 있다.제주도 방언에서 ‘언니’는 ‘여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더 먹은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 인식되어 있다.또한 ‘언니’는 [兄]관련 친족어휘 중에서

‘여성’에게 적용되는 친족어휘다.

조천면 함덕리의 김병석(79세)제보자는,“여기선 ‘언니’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

는 질문에,“경헌디 언니라는 말은 원래 지줏말46)이 아니라 아,육지 사름들이 씨단 말

이지.경헌디 요새 젊은 애덜은 언니 언니 경 부루주게.”(그런데 언니라는 말은 원래

제줏말이 아니라 아,육지 사람들이 쓰던 말이다.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 언니 언니

그렇게 부른다.)라고 진술했다.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언니’는 중앙어의 영향으로

쓰이기 시작한 어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또,앞의 ‘삼춘’의 경우처럼 비교적 늦게

등장한 친족어휘에 속한다.

다음은 ‘언니’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45)부정의 뜻을 지닌 말 앞에서 강조의 뜻을 나타내어,전혀 의심할 나위 없는 확실한 상태.‘틀림

없이’따위의 뜻.예)번찍 거짓말(확실한 거짓말)

46)제주도의 말,제주도 방언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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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33)“영심이네 언니 시집간뎅 데다.기냐?첨 들어보난 잘 모르켜게 무사 시집간뎅 더냐?듣긴

경 들어신디 예,잘 모르쿠다게.”(영심이네 언니 시집간다고 합니다.그래?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다 왜?시집간다고 하더냐?듣긴 그렇게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 방언에서 ‘언니’의 용례는 기왕의 자료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언니’가

구어체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흔적은 찾기가 쉽지 않다.

‘언니’는 호칭하는 순서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데,[兄]의 서수 순서와 같다.즉,‘큰,

샛,말젯,은 … ’의 순서에 따라 ‘큰언니,샛언니,말젯언니,은언니’로 부르면 된다.

‘언니’는 친족어휘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로도 널리 쓰인다.제주도 전역을 포함한 모

든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이는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언니’의 용법과 같은 양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언급한 ‘성’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2.5.2.[弟]관련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弟〕관련 친족어휘에는 ‘아시,아시님,동셍’이 있다.

2.5.2.1.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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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중앙어 ‘아우’에 대응된다.제주도 방언에서 ‘아시’는 화자를 중심으로 손아래

동기에게 쓰이는 지칭어이다.‘아시’는 동성끼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兄

弟]간이나 [姉妹]끼리 쓸 수 있는 것이다.‘아시’는 ‘아>아>아스>아시’로 형태가

변화한 어형이다.‘아시’는 호칭과 지칭의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

‘아시’는 나이든 세대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요즘 젊은 세대들은 중앙어와 같

은 ‘동생’을 쓰고 있다.이는 아랫사람을 대접해서 부르는 예법이 퇴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 (34)ㄱ의 ‘아시’는 호칭으로 (34)ㄴ의 ‘아시’는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4)ㄱ.“아시야!오늘 어멍 눌 산털 보고 와시냐?아고 깜빡 헤수다게.나가 오늘 바빵 그 산털

못봐수다.내일 가치 갑서게.”(아우야!오늘 엄마 누울 묏자리 보고 왔니?아고 깜빡 했

네.내가 오늘 바빠서 그 묏자리 못 보고 왔네요.내일 같이 가지요?)

ㄴ.“영진네 아시는 공부도 일등이렝 해라?무사 넌 공부도 못헴시니?아고 어멍!무사 영진

이 아시랑 나랑 비교 헴수가?경허난 더 못하는 거라마씸 비교하지 맙써게.”(영진네 아우

는 공부도 일등이라고 하더라.너는 왜 공부도 못하는 거냐?아고 엄마!왜 영진이 아우

랑 나랑 비교하세요?그러니깐 더 못하는 거라구요.비교하지 마세요.)

한림면 동명리의 변중립(66세)제보자는,“여기선 동생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아,우리처럼 나이든 사름들은 아시라고 허는디 요새 젊은 사름들은 그 육지

말로 동셍 동셍 허주게.”(아,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은 아시라고 하는데 요새 젊은 사

람들은 그 육지 말로 동생 동생 한다.)라고 진술했다.이것으로 보아,제주도 방언에서

[弟]관련 친족어휘로는 ‘아시’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 ‘아시’는 동기에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화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

람일 경우 촌수와 관계없이 ‘아시’로 호칭된다.또한 ‘아시’는 친동생을 지시하는 의미로

도 쓰이지만 시동생에게도 적용된다.남편의 동생들 중에서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구별

하지 않고 모두 친동생처럼 ‘아시’로 호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의 ‘통혼망’구조와 관계가 있다.시댁 식구들과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

는 사이가 되고,결혼 후에도 마치 친정 식구들처럼 친근감이 형성되어 ‘도련님,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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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호칭 대신 ‘○○야’라고 부른다.이처럼 명호칭을 하는 것은 시동생들을 마치 친

동생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이것은 중앙어와 다른 현상이다.

2.5.2.2.아시님

‘아시님’은 중앙어 ‘아우님’에 대응된다.‘아시님’은 화자를 중심으로 손아래 동기를 부

르는 호칭이다.‘아시님’은 동성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인데,여자 동기간 혹은 남

자 동기간에 부를 수 있다.

‘아시님’은 ‘아시’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어형이다.나이든 동생에게 이름을

부르기가 곤란한 경우나,혹은 같은 항렬의 친족원이라도 연배가 비슷한 경우라면 ‘아

시님’으로 부를 수 있다.또한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도 손아래 동생이지만 나이가 지

극한 동생에게는 ‘아시님’으로 호칭하는 것이다.

다음은 ‘아시님’이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5)“아구 고모님 와수강.무사 아시님은 가치 안와수가?가이가 요즘 바쁘난 다음에 온덴헤라.(아구,

고모님 오셨어요.왜 아우님은 같이 안 왔습니까?걔가 요즘 바빠서 다음에 온다고 하더라.)

2.5.2.3.동셍

‘동셍’은 중앙어의 ‘동생’과 지시의미가 같다.‘동셍’은 평칭으로서 호칭과 지칭 기능을

갖고 있다.‘동셍’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사용 빈도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

다.

조천면 함덕리에 사는 김병석(79세)제보자는,“여기선 ‘아시’말고 또 다른 호칭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글쎄,나 어릴 땐 아시렝 부르기도 허고 동셍이렝도 해신디

요새 사름들은 그 육지 말로 동셍 동셍 경 부르주게.”(글쎄,나 어릴 땐 아시라고 부르

기도 하고 동셍이라고도 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그 육지 말로 동생 동생 그렇게 부른

다.)라고 진술할 정도이다.

그런데 ‘동셍’은 기왕의 자료집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아마도 구어체에서 사용되었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아시’와 ‘동셍’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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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별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동셍’은 중ㆍ장년층 세대에서 명호칭에47)자주 쓰이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어,‘호근

리 동셍’,‘한림 동셍’처럼 그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이것은 여타 지역 방언과 같은 양

상이다.

다음은 ‘동셍’이 일반 어휘로 쓰인 예이다.

(36)“동홍리 동셍 내일 연수네 밭 갈렝 갈꺼마심?갈꺼우다 경헌디 무사 나 자만 갈꺼꽈?아니

라,선반네 병호어멍이랑 갈꺼.”(동홍리 동생 내일 연수네 밭 갈러 가요?갑니다만 그런데 왜

나 혼자만 갑니까?아니다,선반네 병호엄마랑 가죠.)

지금까지 언급한 [弟]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2.6.[同氣]관련 친족어휘

2.6.1.[男子同氣]관련 친족어휘

여자 동기가 남자 동기를 부르거나 이르는 친족어휘를 [男子同氣]관련 친족어휘라고

47)‘명호칭’은 지역이나 사는 곳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다.예를 들어 ‘서귀포 동셍’,‘제주시 동

셍’은 서귀포나 제주시에 사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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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주도 방언의 [男子同氣]관련 친족어휘에는 ‘오래비,오라방,오라바니,오라바

님’이 있다.

2.6.1.1.오래비

‘오래비’는 중앙어 ‘오라비’와 대응된다.중세국어에서도 ‘오라비’였는데,이는 접두사

‘올-’과 명사 ‘아비’로 분석된다.‘아비’는 원래 ‘父’의 뜻이나 여기서는 ‘아자비(앚-+아

비),한아비,홀아비’등에 이용된 ‘아비’와 같이 ‘남자’라는 의미를 띤다.그렇다면 ‘오라

비’는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놓일 수 있되 아버지보다는 어리고 미숙한 남자’정도로

해석된다(조항범 2009:583).그와 같은 인물은 남자 형제 모두가 되는데,실제 ‘오라비’

는 남자 쪽 형제 모두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어로 쓰였다.물론 [男子同氣]에 포함되는

[男兄]이나 [男弟]도 개별적으로 지시할 수 있었다.그리고 ‘오라비’는 이들 [男兄弟],

[男兄],[男弟]를 지시하는 평칭의 지칭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중세국어의 ‘오라비’는 여자가 자기의 남자 동기를 이르는 말이었다.이러한 체계는

19세기까지 지속되다가 20세기에 의미상 변동이 생긴다.즉,[男子同氣],[男兄],[男弟]

의 의미를 모두 유지하지만,[男兄]의 의미로 쓰일 때는 평칭이 아니라 비칭에 가깝다

는 것이다.이는 ‘아비’의 의미 가치 하락에 따른 것이다.그리고 [男弟]의 의미 기능이

매우 약해지면서 ‘오라비’는 [男弟]의 의미만을 지시하게 된다(조항범 2009:583).

중세국어의 ‘오라비’가 중앙어에 ‘남동생’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제주도 방언의 ‘오래

비’도 ‘남동생’을 이르는 말로 남아 있다.‘오래비’는 여자 동기가 손아래의 남자동기를

이르는 말이다.손아래의 남자 동기를 남에게 소개할 때,“내 오래비야.”라고 한다.중

앙어의 ‘오라비’가 ‘남동생’을 지시하는 것이나 제주도 방언의 ‘오래비’가 [男弟]만을 의

미하는 것은 모두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산면 성읍리 민속마을 내에 사는 조윤수(61세)제보자는 “여기선 ‘남동생’을 무엇이

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여기선 오래비라고 허는디,요새 젊은 사름들은 이름도

부르고 경허지.무사 덴 경 안헌덴?”(여기선 오래비라고 하는데,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름도 부르고 그렇게 한다.왜 다른 데는 그렇게 안하느냐?)라고 대답을 하여 ‘오래비’

가 ‘남동생’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52-

제주도 방언의 ‘오래비’는 평칭으로서 지칭의 기능을 갖고 있다.이는 중앙어의 ‘오라

비’가 지칭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다음의 (37)의 ‘오래비’는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7)“지원아!니 오래비48)군대 가시냐?아,기원이 마씸?저번에 군대 가수다.기냐?게민 너 심

심혀켜.”(지원아!네 남동생 군대 갔니?아,기원이요?지난번에 군대 갔어요.그렇구나 그럼

너 심심하겠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오래비’는 실제 잘 쓰이지 않고 있다.나이든 세대를 중심으로 일

상의 대화에서 들을 수는 있지만,젊은 세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젊은 세대들은

‘내 남동생이야’,혹은 ‘내 아시야’라고 소개하고 있다.

2.6.1.2.오라방

‘오라방’은 중앙어 ‘남동생’에 대응된다.‘오라방’의 기원형은 ‘오라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곧 ‘하르방,할망,아방,어멍’과 같은 형태론적 계열어가 된다.

중세국어의 ‘오라바’49)는 ‘父’의 호칭어 ‘아바’에 접두사 ‘올-[早]’이 결합된 어형이다.

‘父’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 ‘아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이 또한 평칭의 호칭어였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세국어의 ‘오라바’는 여자 동기가 남자 동기 전체를 부르던 호칭어였다.곧 [男兄

弟]라는 총칭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아울러 [男兄弟]에 포함되는 [男兄]과 [男弟]의미

도 갖고 있었다(조항범 1996:328).‘오라바’는 ‘올바>오바>옵바’로 변하여 지금의 ‘오

빠’로 남아 있다.아울러 의미도 [男兄弟],[男兄],[男弟]에서 [男兄]만으로 축소되었다

(조항범 1996:333).

중세국어의 ‘오라바’가 중앙어에는 ‘오빠’로 남아 있지만,제주도 방언의 ‘오라방’은

48)‘오래비’들의 서수 방식은 다른 친족어휘 서수 방식과 같다.(오라방,누님,아시 등)따라서 ‘큰오

래비,샛오래비,말젯오래비,은오래비’등으로 쓰인다.

49)‘오라바’는 문증되지 않으나 18세기에 ‘올아바’(華音方言字義解)로 나오므로 그 이전에는 ‘오

라바’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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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아래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로 남아 있다.여자 동기와 같은 항렬의 손아래 성인 남자

를 가리키는 것이다.중앙어에서 ‘오라바’가 [男兄]의 의미만을 갖는다면 제주도 방언에

서는 [男弟]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결국 ‘오라방’은 여자 동기가 손아래의 남자 동기

를 부를 때 사용하고 있다.형태와 의미면에서 중앙어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림면 동명리에 사는 변중립(66세)제보자에게 “여기서는 ‘남동생’를 무엇이라고 부

릅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아,여기선 ‘오라방’이라고 불럼신디.”(아,여기선 오라방

이라고 부른다.)라고 대답을 하여 ‘오라방’이 ‘남동생’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제주도 방언의 ‘오라방’은 본래 평칭의 호칭어지만,지칭의 기능으로도 쓰

이고 있다.

다음 (38)ㄱ의 ‘오라방’은 호칭으로,(38)ㄴ의 ‘오라방’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8)ㄱ.“오라방!진희가 영화보러 가젠 헴신디 어떵 할꺼?영화보러?나 오늘 편의점 아르바이트 있

는 날이라 못 가는디 나중에 가자게?”(오라방?진희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

까?영화 보러?나 오늘 편의점 아르바이트 있는 날이라 못 가는데 나중에 가자.)

ㄴ.“애경아?우리 내일 영화보러 감신디 니네 오라방한테 같이 가젠 라보라?무사 우리 오

라방이랑 가젠 허멘?”(애경아?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가는데 니네 남동생한테 같이 가자

고 말해봐라?왜 우리 남동생이랑 같이 가려고 하니?)

‘오라방’은 손아래의 남자 동기에게만 쓰이지 않고 손아래의 남자 친족에게도 두루

쓰인다.조금 가까운 손아래의 남자 친족이라면 그저 ‘오라방’으로,심리적으로 멀게 느

껴지는 손아래의 남자친족이라면 ‘○○50)오라방’정도로 부르고 있다.

아울러 ‘오라방’은 친족 범주에서 벗어나 일반인에게도 쓰인다.친구의 남동생이나 이

웃집 남동생에게도 쓸 수 있는 것이다.이 경우에는 ‘누게 오라방’,‘○○오라방’의 형식

을 취한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 ‘오라방’의 쓰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오라방’대신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다.

50)‘○○’은 이름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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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남동생’을 서열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하여 쓰고 있다.여러 명의 남동

생이 있다면 ‘큰오라방,샛오라방,말젯오라방,은오라방’으로 구별하는 것이다.‘큰,

샛,말젯,은’과 같은 접두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형’이나 ‘누나’도 이들을 이용하

여 구별하고 있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는 서수 방식이 참 독특하다.이 서수 방식은 친족어휘 전반

에서 나타나는데,예를 들면 [兄弟]관련 친족어휘에서 더욱 독특하다.‘형제’들의 순서

는 ‘큰,샛,말젯,은 … ’으로 명명한다.이는 중앙어에서 말하는 넷째까지의 순서이

다.그렇다면 넷째 이후 다섯째는 무엇일까?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로 ‘다섯째’

를 명명하는 친족어휘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子女’들의 수가 ‘넷’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그것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 탓도 있지만,넷 이상을 낳았다고 하더라

도 질병으로 아이들을 잃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아이들이 ‘넷’이상

은 존재하지 않았고,그에 따라 ‘큰,샛,말젯,은 … ’과 같이 ‘넷째’까지만 명명한 것

으로 판단된다.

아이들이 ‘말젯’이상일 때는 ‘큰’과 ‘은’을 이용하여 세분하였다.‘큰샛아,은샛

아,큰말젯아,은말젯아 …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렇게 해서 일곱째나 아홉

째를 만들었는데,이는 짝수보다는 홀수를 만드는 데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그

기능과 용법이 여타 지역 방언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족어휘 전반에서 이 ‘큰,은,샛,말젯 … ’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父母]관련

친족어휘에서 [子女]에 이르는 친족어휘까지 이 서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이는 독특

하고 다양한 제주도 방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6.1.3.오라바니

‘오라바니’는 중앙어 ‘오라버니’에 대응된다.‘오라바니’는 평칭으로서 호칭과 더불어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다.

현대국어 ‘오빠’는 중세국어 ‘오라바’에서 ‘올바>오바>옵바’의 과정을 거쳐 온 것이

다(조항범 1996:328).물론 현대국어의 ‘오빠’는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동기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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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고 있다.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음은 ‘오라바니’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39)“지원아!니 샛오라바니 군대 제대해시냐 안해시냐?아,샛오라바니 마씸 벌써 제대해수다.”

(지원아!네 둘째 오빠 군대 제대했니?안했니?아,둘째 오빠요 벌써 제대했어요.)

성산면 성읍리 민속 마을 내에 사는 조윤수(61세)제보자는,“여기선 ‘오빠’를 무엇이

라고 부르십니까?”라는 질문에,“아,여기선 ‘오라바니’라고도 허고 조금 노평 ‘오라바님’

이라고 햄신디.”(아,여기선 ‘오라바니’라고 하고,조금 높여서 ‘오라바님’이라고 한다.)라

고 진술했다.이로 보아,제주도 방언의 ‘오빠’관련 친족어휘로는 ‘오라바니’가 일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2.6.1.4.오라바님

‘오라바님’은 중앙어 ‘오라버님’에 대응된다.‘오라바님’은 ‘오라바’에 존칭의 접미사 ‘-

님’이 결합된 구조이다.

‘오라바’의 본래 의미는 [男兄弟]이다.아울러 [男兄]과 [男弟]를 모두 지시할 수도 있

었다.‘오라바’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된 존칭형 ‘오라바님’도 [男兄弟]와 더불어

[男兄]과 [男弟]의 의미를 아울러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오라바님’은 근대국어

후반에 오면 ‘오라버님’으로 그 어형이 약간 달라진다.그리고 [男兄弟],[男兄],[男弟]

의 의미에서 [男兄弟],[男弟]의 의미를 잃고 [男兄]만으로 의미가 축소된다.제주도 방

언의 ‘오라바님’도 현대국어의 ‘오라버님’과 같이 [男兄]의 의미로만 쓰인다.

조천면 함덕리 김병석(79세)제보자는,“여기선 ‘오빠’를 높여서 부를 땐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아,그거야 오라바님이라고 허지.”(아,그거야 오라바님이라고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다.이로써 ‘오라바님’이 ‘오빠’를 높여서 부르는 존칭형으로 쓰

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오라바님’은 존칭으로 호칭과 더불어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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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 호칭

평칭

존칭

오래비

오라방

오라바니

오라바님

오래비

오라방

오라바니

오라바님

[표 11]

다음 (40)ㄱ의 ‘오라바님’은 호칭으로,(40)ㄴ의 ‘오라바님’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40)ㄱ.“오라바님!옌날 군대 간 일 라줍써?주원이한테 라달렝 허라게 제대한지 얼마 안되시

난 잘 알꺼 아니?”(오빠!옛날 군대 간 일 말해주세요?주원이한테 얘기해 달라고 해라.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잘 알 것이다.)

ㄴ.“지원아!니 큰오라바님 군대 제대행 요즘 뭐 햄시니?다시 공부행 취직한뎅 네다.”(지

원아!네 큰오빠 군대 제대하고 요즘 뭐하니?다시 공부해서 취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오라바님’이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고 있다.나이든 세대에

국한되어 쓰일 뿐이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男子同氣]들을 부를 때 서열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하여 쓰고 있

다.네 명의 [男子同氣]가 있다면 ‘큰오라니,샛오라바니,말젯오라바니,은오라바니’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다.‘큰,샛,말젯,은’을 이용하고 있는데,이는 ‘-님’이 결합된

‘오라바님’에서도 마찬가지이다.여기서도 제주도 방언의 특별한 서수 방식은 매우 돋보

인다.

지금까지 언급한 [男子同氣]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나타내면 [표 1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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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女子同氣]관련 친족어휘

남자 동기가 여자 동기를 부르거나 이르는 친족어휘를 [女子同氣]관련 친족어휘라고

한다.[女子同氣]는 화자인 남성 동기로 보아서는 性은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

어났기 때문에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다(조항범 1996:294).

제주도 방언의 [女子同氣]관련 친족어휘에는 ‘누의,누니,누나,누님’이 있다.

2.6.2.1.누의

‘누의’는 중앙어 ‘누이’에 대응된다.‘누의’의 어원은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중세국

어의 ‘누의’는 남자 동기(同氣)쪽에서 보아 여자 동기 전체,곧 ‘姉妹(자매)’를 총칭한

다.그러면서도 ‘姉(자)’나 ‘妹(매)’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고 있다.이 ‘누의’에 존칭의 접

미사 ‘-님’이 결합된 형태가 ‘누의님’이다.‘누의님’은 곧 ‘누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중세국어의 ‘누의’와 ‘누의님’은 19세기 말 이후 ‘누이’와 ‘누님’으로 변한다.그런데 20

세기 초의 <朝鮮語辭典>(1920)이나 <朝鮮語辭典>(1938)에는 여전히 ‘누의’를 표제어로

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朝鮮語辭典>(1938)에서는 표제어로 ‘누이’도 싣고 있지만

이를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다.또한 <큰사전>(1947)에서는 ‘누이’를 표제어로 삼고 ‘누

의’는 ‘누이’의 옛말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지금은 ‘누이’가 점차 ‘姉(자)’쪽으로 기울

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妹(매)’를 지시하기 위한 ‘누이동생’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 것도 이 ‘누이’가 ‘姉(자)’쪽으로 의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조항범 2009:183).

중세국어의 ‘누이’가 ‘姉(자)’쪽으로 의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로,제주도 방언의 ‘누의’도 ‘누이’곧 ‘妹(손아래 누이)’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 변

화의 길이 같음을 알 수 있다.중앙어의 ‘누이’나 제주도 방언의 ‘누의’가 모두 ‘여동생’

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림면 동명리의 변중립(63세)제보자는,“여기선 남자 同氣가 손아래 여자 同氣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게난,우리 아방 어멍도 어릴 땐 ‘누의’라고 했덴.

경허난 요즘 우리 나이 사름들도 그냥 누의 누의 한다.”(그러니까,우리 아방 어멍도

어릴 때 ‘누의’라고 했다고 한다.요즘 우리 나이 사람들도 누의 누의 한다.)라고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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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누의’가 ‘여동생’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누의’는 평칭으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다.이는 중앙

어의 ‘누이’가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모두 갖는 것과 같다.

다음은 ‘누의’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41)“우리 아방이 누의를 씨집 보내젠 총가글 보렝 가수다.”(우리 아버지가 누이를 시집보내

기 위해 총각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누의’는 호칭이든 지칭이든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요즘 ‘누의’라는 말은 나

이든 세대에서나 들을 수 있고,젊은 세대에서는 ‘여동생’,또는 ‘아시’51)를 쓰고 있다.

‘누의’52)라는 옛말 대신 “내 여동생이다.”,혹은 “내 아시다.”라고 한다.

2.6.2.2.누니

‘누니’는 중앙어 ‘누나’와 지시 의미가 같다.‘누니’의 어원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누님’에서 말음 ‘ㅁ’이 탈락한 어형으로 추정된다.‘누의님’이 근대국어 후반에 와

서 ‘누의님>누님’과 ‘누님>누니’라는 뚜렷한 형태 변개를 겪었으며,의미 변화까지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이 ‘누니’는 곧 사라지고 현대국어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朝鮮語辭典 301>(1938)에서는 ‘누니’를 ‘누나’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으며,‘누나’를

존대하여 부를 때 ‘누니’를 쓰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주도 방언의 ‘누니’는 기왕의 자료집에서는 확인되지만,제보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다.또한 ‘누니’가 손위 여자 동기를 이르는 ‘누나’의 의미인지,아니면

손아래 여자 동기를 이르는 ‘여동생’의 의미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다만,제주도 방언

의 ‘누니’도 중앙어와 비슷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51)‘아시’는 동성끼리 사용하는 호칭이다.즉,‘姉妹’간이 있다면 여동생을 가리켜 ‘내 아시야’라고

소개할 수 있다.

52)제주도 전 지역을 ‘서북쪽방언,동북쪽방언,서남쪽방언,동남쪽방언’으로 나누었을 때,필자가 답

사한 ‘한림과 안덕지역’은 ‘누의’를,‘함덕과 성산지역’일대는 ‘누이’를 쓰고 있다.이러한 이중모

음 현상은 지역 차를 드러낸 것이지만 나이든 세대에서 나타나는 발음상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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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는 지금 손위 여자 동기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중세국어의 ‘누의’나 ‘누의님’이

나이에 관계없이 [女子同氣]모두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누나’도 처음에는

[女子同氣]전체에 두루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런데 ‘누나’는 지금 의미 적용 범

위가 축소되어 [女兄]에게만 적용되고 있다.손아래 사람에 대한 예법이 퇴색하여 손아

래 동기를 부르거나 지시하는 친족어휘의 용법이 사라지면서 ‘누나’에 의미 변화가 일

어난 것이다.위의 변화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 보았을 때,제주도 방언의 ‘누니’도 손위

의 여자 동기를 이르는 ‘누나’와 지시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앙어의 ‘누나’는 평칭으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보인다.따라서 제주도 방언의 ‘누

니’도 평칭의 호칭과 지칭 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오서용(65세)제보자에게 ‘누니’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누니’

가 ‘누나’를 이르는 말입니까?아니면 ‘여동생’을 이르는 말입니까?”라는 질문에,“‘누

니?’글쎄 옌날 어른들한테도 잘 못 들어 봐신디,‘누니’가 ‘누나’아니?”(누니?글쎄 옛

날 어른들한테도 잘 못 들어 봤는데,‘누니’가 ‘누나’아니냐?)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다음은 기왕의 자료집에 소개되고 있는 ‘누니’가 쓰인 예이다.

(42)“엉덕누니가53)어떵사 시무시 구저싱고 민 이녁 누네 꼬미라도 거시러지민 그 거시러진

사름 뒤틸 어디장이라도 조창 댕기멍 몽닐 부리기로 하근 사름드리 이 엉덕누니를 피

영 댕기기에 르지었젱 네다.(엉덕누니가 어찌야 맘씨가 궂었는가 하면 자기 눈에 조금

이라도 거슬러지면 사람 뒤에를 어데까지라도 따라서 다니면서 몽니를 모든 사람들이 피하

여서 다니기에 바빴다고 합니다)(탐라어로 따낸 제주도 옛말사전 <진성기 2008>)

위의 용례로 보아,‘누니’는 남자 동기가 손위의 여자 동기를 부를 때 쓰는 것으로 판

단해 볼 수 있다.요즘 제주도에서 ‘누니’라는 말은 들어 볼 수가 없다.다만,기왕의 자

료집에 남아 있을 뿐이다(진성기 2008).

2.6.2.3.누나

‘누나’는 중앙어 ‘누나’와 지시의미가 같다.‘누나’는 옛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19

53)‘엉덕누니’의 ‘엉덕’은 ‘人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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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말의 <韓英字典 378>(1897)에서야 ‘누나’가 보인다.그 이전에는 ‘누나’와 같은 의

미의 단어로 ‘누의>누이,누의님>누이님’등이 쓰였다.그런데,<朝鮮語辭典>(1938)에

‘누나’의 어원을 밝혀줄 수 있는 ‘누니’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주목된다.‘누니’는 존칭형

‘누님’에서 말음 ‘ㅁ’이 탈락한 어형으로 볼 수 있다.‘아바님’이 ‘아바니’로,‘어마님’이

‘어마니’로 변하듯이 ‘누님’도 ‘누니’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누니’에 호격조사 ‘아’가 결

합된 ‘누니아’가 줄어든 어형이 바로 ‘누나’이다.이는 마치 ‘누이’에 호격의 ‘아’가 결합

된 뒤 줄어들어 ‘누야(방언형)’가 만들어지는 현상과 같다(조항범 2009:44).

‘누나’는 지금 손위 여자 동기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중세국어의 ‘누의’나 ‘누의님’이

나이에 관계없이 [女子同氣]모두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누나’도 처음에는

[女子同氣]전체에 두루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런데 ‘누나’54)는 지금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女兄]에게만 적용되고 있다.손아래 사람에 대한 예법이 퇴색하여 손

아래 동기를 부르거나 지시하는 친족어휘의 용법이 사라지면서 ‘누나’에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제주도 방언의 ‘누나’는 남자 同氣가 손 위의 여자 同氣를 이르는 말이다.곧,손위

여자 동기에게만 적용되는 친족어휘다.제주도 방언의 ‘누나’도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

되어 [女兄]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앙어의 ‘누나’가 손위 여자 동기에

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제주도 방언의 ‘누나’도 손위 여자 동기에게만 적

용되고 있다.이로 보아 의미 변화의 길이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성산면 성읍리 민속마을 내의 조윤수(61세)제보자는,“여기선 손위의 여자 동기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옌날 우리 하르방 말로는 누나 누나 경 불렀뎅.

게난 우리 나이 사름들도 그냥 누나 누나 허주게.”(옛날 우리 하르방 말씀으로는 누나

누나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그래서 우리 나이 사람들도 누나 누나 한다.)라고 진술을

하여,‘누나’가 손위의 여자 동기를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누나’는 평칭으로 호칭의 기능을 보인다.물론 지칭의 기능도 갖고 있

다.

다음 (43)ㄱ의 ‘누나’는 호칭으로,(43)ㄴ의 ‘누나’는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54)‘누나’의 의미 적용 범위 축소에 대해서는 趙恒範(1996:3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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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ㄱ.“누나!군대 간 주원이 성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시집 가라게?”(누나!군대 간 주원이 형 기

다리지 말고 빨리 시집 가.)

ㄴ.“아방!누나도 이신디 무사 누의 먼저 씨집 보내젱 헴수가?아,니네 누나는 군대 간 주원

이 기다렴자나.”(아버지!누나도 있는데 왜 누이 먼저 시집보내려고 하세요?네 누나는

군대 간 주원이를 기다리고 있잖니.)

제주도 지역에서는 ‘누나’를 서열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하여 쓰고 있다.네 명의 누나

가 있다면 ‘큰누나,샛누나,말젯누나,은누나’로 구별하여 쓰는 것이다.호칭 순서에

따라 ‘큰,샛,말젯,은’을 이용하고 있는데,‘누의’나 ‘누님’도 이들을 이용하여 구별하

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6.2.4.누님

‘누님’은 중앙어 ‘누님’과 같은 형태이다.‘누님’은 15세기 문헌에 ‘누의님’<月印釋譜

2:6>으로 나온다.‘누의님’은 평칭의 ‘누의’에 접미사 ‘-님’이 결합된 어형이다.‘누의님’

에서 제2음절의 ‘ㅣ’가 탈락한 어형이 ‘누님’이다(조항범 2009:181).

‘누님’은 19세기 말 이후 등장한다.그런데 ‘누님’은 그 어형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의미

도 변화되어 주목된다.그것은 [女兄弟]와 [女弟]라는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중세

국어에서 ‘누님’이 담당했던 [女兄弟]와 [女弟]라는 의미가 사라진 것은 그것을 표현하

기 위한 존칭형 친족어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누님’이

[女兄弟],[女兄],[女弟]의 세 가지 지시 의미 영역 중 [女兄]쪽으로 굳어진 것은 누님

을 표현하기 위한 존칭형 친족어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님’은 호칭어로서 존칭어이다.존대 표시가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姉(자)’와 밀접하

게 결부되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의 ‘누님’이 중앙어에도 ‘누님’으로 남아 있고,제주도 방언에도 ‘누님’으로 남

아 있다는 점에서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의 길이 같았음을 알 수 있다.‘누님’은 남자

동기가 손위의 여자 동기를 부를 때 쓰는 친족어휘다.

조천면 함덕리의 김병석(79세)제보자는,“누나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까?”라

는 질문에,“아 그거야 누님 누님 허지.육지 사름들도 다 경허던데.”(아 그거야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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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 한다.육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르던데.)라고 대답하여 ‘누님’이 손위의 여자 동

기를 부르는 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누님’은 존칭의 호칭어지만 지칭의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이는 중

앙어의 ‘누님’이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다음 (44)ㄱ의 ‘누님’은 호칭으로,(44)ㄴ의 ‘누님’은 지칭으로 쓰인 예이다.

(44)ㄱ.“누님!비 오는디 어디 감수강?밭에 지슬 캐러 감쪄.아,지슬 벌써 캠수강?아,요즘이

캘 때 아니?”(누님!비 오는데 어디 가세요?밭에 감자 캐러 간다.아,벌써 감자 캐세

요?아,요즘이 감자 캘 때 아니냐?)

ㄴ.“아,삼춘 오랫만이우다 양?동희누님은 잘 이수가?가이?나히가 어성 시집도 못가고집

에 이서.”(아,삼춘 오랜만입니다.그렇죠?동희누님은 잘 있지요?걔?남자가 없어서 시

집도 못 가고 집에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 ‘누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 두루 사용하고 있는 친족어휘다.그런데

실생활에서 ‘누님’의 서열 방식이 중앙어의 그것보다 더 독특하다.‘누님’에 ‘큰-,은-’

과 같은 접두 요소가 결합하면서 ‘큰누님,은누님’이 되는데,‘큰누님,샛누님,말젯누

님,은누님’으로 서열을 정해서 부르고 있다.

‘누님’은 친족어휘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로도 활발하게 쓰인다.예를 들면,‘서귀포누

님,신제주누님’등은 친족원은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어서 가깝게 지내고 있는 여성

에 대한 호칭으로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女子同氣]관련 친족어휘를 기능과 등급별로 나타내면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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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구분 중앙어의 친족어휘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父 아버지 아방

母 어머니 어멍

組父 할아버지 하르방

組母 할머니 할망

伯叔父 큰아버지/작은아버지 큰아방/은아방

姑母 고모 고모

兄 형 성

弟 남동생 오라방

男子同氣 오빠 오라바니

女子同氣 누나 누나

[표 13]

존칭 누님 누님

[표 12]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았다.중앙어와 제주도 방언에

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친족어휘를 목록화하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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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명칭 ‘ㅇ’첨가된 친족어휘

[父]

[母]

[祖父]

[祖母]

[伯叔父]

[伯叔母]

[男子同氣]

아방

어멍

하르방

할망

아지방

아지망

오라방

[표 14]

3.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의 특징

3.1.‘ㅇ’첨가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에는 음절말에 ‘ㅇ’이 첨가된 어휘가 적지 않다.대체로 평칭의

호칭어에 ‘ㅇ’이 첨가되고 있다.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형태적 특징이

아닌가 한다.

이를 부류별로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에 ‘ㅇ’이 첨가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유는 밝혀져 있

지 않다.정승철(1998:137)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ㅇ’이 포함되어 있는 접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55)자음 첨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라는

55)제주도 방언에는 ‘ㅇ’을 덧붙인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ㅇ’이 포함되어 있는 접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이런 형태를 ‘앙/엉’구조로도 설명하고 있

다.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ㄱ.아바지,아방(아버지),어마니,어멍(어머니)

ㄴ.감이영 베영 사과(감과 배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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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주목된다.

‘아방’은 [父]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아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이는 중앙

어 ‘아빠’에 대응된다.‘아빠’는 ‘아바>압바’의 과정을 거친 어형이다.

‘어멍’은 [母]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어마’에 ‘ㅇ’이 첨가된 ‘어망’에서 제2음절의

모음이 변한 것이다.중앙어에는 ‘어마’에 ‘ㅁ’이 첨가된 ‘엄마’로 남아 있다.

‘하르방’은 [祖父]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하르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중앙

어에는 ‘하르방’에 대응되는 평칭의 호칭어가 남아 있지 않다.‘할바마마’의 ‘할바’에서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할바’는 ‘한아바>한바>한바’의 과정을 거친 어형이다.

‘할망’은 [祖母]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할마’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이에 대

응하는 중앙어는 존재하지 않는다.‘할마마마’의 ‘할마’에서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할마’는 ‘한아마>한마>한마’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아지방’은 [伯叔父]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아지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아지방’에 대응되는 중앙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지망’은 [姑母]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아지마’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이에

대한 중앙어는 ‘아줌마’이다.‘아줌마’는 ‘아자마>아마>아즈마>아주마’의 과정을 거

쳐 나타난 어형이다.

‘오라방’은 [男子同氣]를 지시하는 평칭의 호칭어 ‘오라바’에 ‘ㅇ’이 첨가된 어형이다.

이는 중앙어의 ‘오빠’에 대응된다.‘오빠’는 ‘오라바>올바>오바>옵바’의 과정을 거쳐 만

들어진 것이다.

3.2.‘ㅏ>ㅓ’변화의 양상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에서는 주로 제2음절에서 모음 변화가 일어난다.이들 유형을

부류별로 제시하면 [표 15]와 같다.

ㄷ.감광 베광 사과(감이랑 배랑 사과)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주도 방언에는 서술어에 ‘ㅇ’를 포함하는 형태가 많이 있다.

강정희(1988:181)은 서술어에 ‘ㅇ’를 포함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자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친족어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제주도 방언에서 ‘ㅇ’첨가 현상은 여

타 지역 방언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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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중앙어 제주도 방언

[父]
아바님>아버님

아바지>아버지

아바님

아바지

[母]
어마님>어머님

어마니>어머니

어마님

어마니

[표 15]

[父]의 경우를 보면,중앙어의 ‘아버님’은 ‘아바님’에서 ‘ㅏ>ㅓ’변화를 겪은 것이다.그

런데 제주도 방언의 ‘아바님’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제주도 방언의 ‘아바님’

은 기원형인 ‘아바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아바님’이 ‘아버님’에서 제2음절의 ‘ㅏ’가

‘ㅓ’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음 변화가 일어나기 전 단계로 보인다.

‘ㅏ>ㅓ’변화는 국어 친족어휘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예컨대,‘아바님’에 대한 ‘아버님’,

‘어마님’에 대한 ‘어머님’,‘어마니’에 대한 ‘어머니’,‘아바지’에 대한 ‘아버지’,‘할마님’에 대한

‘할머님’,‘어마님’에 대한 ‘어머님’등 다수이다(조항범 1996:372).

[母]계 친족어휘인 ‘어마님’도 모음 변화가 일어나기 전단계로 판단된다.제주도 방언

의 ‘어마님’은 중앙어 ‘어머님’의 경우처럼 제2음절의 ‘ㅏ>ㅓ’변화를 겪지 않았다.‘어마

님’도 기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칭형인 ‘어멍’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르다.어멍은 ‘ㅏ>ㅓ’변화의 예외가

있다.즉,‘어마>어망>어멍’의 과정에서 보듯,‘어마>어망’에서는 제2음절의 변화가 목

격되지 않지만 ‘어망>어멍’에서는 제2음절의 변화가 목격된다.[母]계 친족어휘인 ‘어멍’

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이례적이다.

3.3.평칭의 호칭어 존속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에는 중앙어에서는 사라진 평칭의 호칭어가 남아 있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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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중앙어의 평칭의 호칭어 제주도 방언의 평칭의

호칭어중세국어 현대국어

[父]

[母]

[祖父]

[祖母]

[伯叔父]

[姑母]

[男子同氣]

아바

어마

한아바

할마

아자바/아바

아자마/아마

오라바

아빠

엄마

―

―

―

아줌마

오빠

아방

어멍

하르방

할망

아지방

아지망

오라방

다.

[표 16]

위의 표에서 보듯,중앙어의 경우 [祖父],[祖母],[伯叔父]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가

남아 있지 않다.[祖父],[祖母]의 경우는 ‘할바마마’,‘할마마마’에서 확인되는 ‘할바’,‘할

마’가 사라진 것이다.

그 반면 제주도 방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친족 부류에 평칭의 호칭어가 남아 있다.

그것도 기원형에 ‘ㅇ’이 첨가된 형태로 남아 있다.‘ㅇ’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 중앙어

에 남아 있는 평칭의 호칭어와 크게 다른 점이다.

3.4.의미 적용 범위의 확대-‘삼춘’,‘아시’

제주도 방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친족어휘는 바로 ‘삼춘’이다.이 ‘삼춘’은 [伯叔父]

나 [故母],또는 화자를 중심으로 3촌 관계에 있는 모든 친족원을 아우르는 호칭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 동네의 어르신이나 굳이 촌수를 따져 부르기에 어색한 이웃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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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어의 ‘삼촌’ 제주도 방언의 ‘삼춘’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의 남동생

＊큰(은)아버지

＊고모(부)

＊이모(부)

＊외삼춘(외숙모)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이웃 춘

＊부모님 항렬의 모든 친족원

[표 17]

쓰이고 있다.의미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다.

중앙어의 ‘삼촌’과 제주도 방언 ‘삼춘’의 의미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17]과 같다.

중앙어에서 ‘삼촌’의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님의 남동생’을 지시하는 반면,제주

도 방언의 ‘삼춘’의 의미는 대부분의 친족원을 지시한다.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여성 화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56)이것은 중앙어를 비롯한 여타

지역 방언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면모이다.

‘삼춘’은 의미와 기능면에서 중앙어는 물론 여타 지역 방언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근에 들어서 ‘삼춘’의 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현대국어에서도

그 기능과 용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이것은 중앙어에서 [伯叔父]나 [故母]관련 친

족어휘가 구체적으로 발달해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 독특하고 주목되는 친족어휘 중에는 ‘삼춘’이외에도 ‘아시’가 있다.

제주도 방언의 ‘아시’는 중앙어의 ‘아우’와 대응된다.제주도 방언의 ‘아시’가 특별한 것

은 ‘아시’가 친족어휘로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는 동성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또한,‘아시’는 여성의 입장에서 손

56)현기영(1979),『순이 삼춘』에서는 ‘삼춘’이 남성이 아닌 여성을 가리킨다.



-69-

아래 [女子同氣]에게도 쓸 수 있지만,남편의 동생들에게도 편하게 쓸 수 있다.제주도

에서는 남편의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가리켜 ‘아가씨’나 ‘도련님’으로 부르지 않고,“내

아시다”,혹은 “○○야”라고 하여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남편의 동생들에게 “○

○야”라고 하여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한동네에서 ‘궨당’으로,혹은 친구

사이처럼 같이 자랐기 때문이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는 여성 위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이

것은 여타 지역 방언과는 대조적이다.제주도에서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권리

가 남성의 그것보다 더 강하다.‘삼춘’이라는 호칭어가 여성에게도 적용되고,‘아시’의

쓰임이 여성 위주로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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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 친족어휘를 대상으로 그 형태를 분석하고 의미를 구명한 다음

친족어휘로서의 기능과 등급 등을 살펴보았다.아울러 친족어휘로서의 특징도 밝혀보았

다.앞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親戚]을 뜻하는 친족어휘에는 ‘성펜궨당,외펜궨당,시궨당,처궨당,방상’등이 있

다.제주도에서 [親戚]을 뜻하는 친족어휘는 주로 ‘궨당’이라고 한다.이는 중앙어 ‘권당’

에 대한 방언형이다.

⑵ [父]관련 친족어휘에는 ‘아벰,아방,아바지,아바님’등이 있는데,이 가운데 ‘아

방’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아방’은 새로운 친족어휘를 만드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⑶ [母]관련 친족어휘에는 ‘어멤,어멍,어마니,어마님’등이 있는데,‘어멍’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어멍’역시 새로운 친족어휘를 만드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⑷ [祖父]관련 친족어휘에는 ‘하르비,하르방,하르바지,하르바님’등이 있다.‘하르

방’은 제주도 방언에서 [祖父]관련 친족어휘로는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하르

방’은 친족어휘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로도 활발히 쓰이고 있다.‘돌하르방’이 그 대표적

이다.

⑸ [祖母]관련 친족어휘에는 ‘헬미,할멤,할망,할마니,할마님’등이 있다.이 중에

서 ‘할망’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며 그 사용 빈도도 매우 높다.‘할망’은 제주도의 전설

이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별칭으로도 쓰이고 있는데,친근감을 주는 어휘로 인식되고

있다.

⑹ [伯叔父]를 지시하는 친족어휘에는 ‘큰아방’과 ‘삼춘’이 있는데,여기서 ‘삼춘’은 친

족어휘 이외에도 일반적인 의미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⑺ [姑母]를 지시하는 친족어휘로는 중앙어와 같은 ‘고모’를 쓰고 있는데,제주도 방

언의 친족어휘 중에서 중앙어와 같은 지시 의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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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兄弟]를 나타내는 친족어휘에는 ‘성’과 ‘아시’가 있고,[同氣]를 뜻하는 친

족어휘로는 ‘오라바니’와 ‘누나’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이는 2장의 [표 13]에 구체

적으로 제시했다.

제주도 방언은 음절말의 ‘ㅇ’첨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아방,어멍,하르방,할

망,오라방,아지방,아지망’은 음절말에 ‘ㅇ’이 첨가되어 나타나는 친족어휘다.이것은

여타 지역 방언과는 차별화된 아주 독특한 것이다.또,중앙어의 변화와는 달리 제주도

방언은 모음의 ‘ㅏ>ㅓ’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중앙어의 ‘아바님>아버님’,‘어

마님>어머님’,‘아바지>아버지’,‘어마니>어머니’등은 ‘ㅏ>ㅓ’변화가 일어났는데,제주도

방언의 [父母]ㆍ[祖父母]관련 친족어휘는 ‘아바님,어마님,하르바님,할마님’처럼 기원

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물론,‘어멍’은 이례적으로 ‘ㅏ>ㅓ’변화가 일어나 더욱 주

목된다.

제주도 방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친족어휘는 바로 ‘삼춘’이다.‘삼춘’의 기능과 용법

은 중앙어는 물론 여타 지역 방언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인데,특히,‘삼춘’이 여성 화자

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가 육지 방언에 비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친족 호

칭 체계를 이루는 친족원 구성 자체가 특이한 형성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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